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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間의 『內經』이론 활용에 대한 연구 

慶熙大學校 韓醫學科 原典學敎室

閔훌夏·丁影셨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in 

『NAEKYUNG』 by Liu Wansu 
Min Jin Ha·Jeong Chang-Hyun 

Dept. of αiental Medical Classics of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 Hee U띠versity. 

Nowadays people suffer from the excessive stress, emotional disorder, lack of sleepness, overeating 

of rich fatty diet and iπeg띠ar schedule. These things accumulate Fire inside humanbody through many 

ways. Fire, then, brings out m와iy kinds of disease. How to treat Fire is important theme of the 

medicine. 

Liu Wansu studied Fire as a important pathogenic factor. He evolved his theorγ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Xuanfu(玄府) the sweat, Six Qi, emotional disorder and the climate condition 

and Fire. He payed great efforts to diagnose accurately and treat the disease on the ground of the 

theory based on The Yellow Emperors’ Internal classic. 

key words : Liu Wansu, 『Nae Kyung』, pathogenic factor, the fire and heat 

I . 錯 論

최근 병인 자체의 성질, 혹은 발병과정이 화열 

의 양상을 보이는 질병이 점차 늘고 았다‘ 각종 

스트레스와 수면부족, 흡梁멸味의 과다섭취, 불규 

칙하고 무절제한 생활습관 등이 체내에 火를 축 

적하고, 그 결과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 각종 성 

인병, 전염성이 강한 열성질병 등이 날로 증가하 

게 된 것이다. 따라서 화열병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게 되었다. 

* 交f릅著者 ; 丁형;kt, 慶熙大쩔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敎室,
02) 931 O뒀7, jeongch@셈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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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열병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유완소가 

처음이라 할 수 있다. 그의 화열병에 대한 연구 

성과는 후세 온병학의 형성과 발전에 토대가 되 

기도 했다. 유완소의 저작을 보면 화열병에 대한 

이론에서 경험까지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는 이 

내용들이 모두 내경에 뿌리를 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유완소의 저작을 내경과 비교분석하여 화 

열병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그가 내경으로부터 

자신만의 사상을 끌어내는 과정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劉完素는 火熱을 중요한 병인으토 보아 辛}京

苦寒한 약재들을 잘 활용하여 명의로 알려진 의 

가로서, 張子和, 李東행, 朱퓨演와 함께 金元四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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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家로 불리며 후세에 귀중한 저작을 많이 남겼 

다. 저서로는 『素問要답論』, 『黃帝素問宣明論方』,

r素問玄機原病式』, 『傷寒直格』, 『素問病機氣宜保

命集』 등이 있다. 

그는 이전의 본초서에서 주의해서 써야한다고 

강조한 약재들을 파감히 사용하여 火를 치료하였 

는데 위에 들어놓은 책들을 살펴보면 火에 대한 

견해, 병증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방법, 치료하는 

방법 등이 독창적이고 광범위하며 경험에 근거하 

여 구체적이고 확실하다. 따라서 유완소의 저작 

을 통해 火를 이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 생각 

한다. 

그는 「素問玄機原病式」 서문에서 자신의 法과 

述이 모두 『黃帝內經』에서 나왔다고 하여 『黃帝

內經』이 자신의 이론의 근본임을 밝혔다. 그의 

여러 저작에서 「黃帝內經』은 무수히 인용되고 있 

으며, 병랴, 진단, 치료 등 내용의 대부분이 『黃

帝內經』의 문장을 근거로 삼아 전개되어 있다. 

현재 찾아볼 수 있는 자료에는 화열론, 양기불 

울설, 운기설 등 유완소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정 

리한 陳大흉 등의 「各家學說』 ll, 洪元植 등의 『中

國醫學史』Zl, 嚴世藝의 『中國學術史』3l, 李總南 등 

의 『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鼎究』4)등이 있으며 易

法銀5l, 張傳友6), 굶緊i짧7), 鄭曉紅8), 由風嗚9), 宋

益東10) 등은 논문에서 火覆에 관한 내용을 『內經

1) 陳大쩍 外 主編, 맹웅재 외 옮김, 『各家學說』 中國篇, 서 
울, 대성의학사, 2001. 

2) 洪元植 外 編著, 『增補中國醫學史』서울, -中피土 2001. 
3) 嚴世활 主編, 中國쩔術史, 서울, -中社, 1991. 
4) 李뺑南 外 共編著, 『金元四大醫家헬術思mlift究』, 서울, 
成輔社, 1982. 

5) 易法限 『金元四大家論治火熱證之特色』中醫빠誌, 第 34 
卷 第6期, 1993. 

6) 꿇傳友, 『혈火致病探討」山東中醫新誌9 第 21卷 第10期,

2002‘ 

7) 굶緊평 外, 『劉完素 “開뽕”法之探듬tJ, 1折江中醫雅誌.
2002. 

8) 鄭n했工, 『內램火짧發之探빠」違寧中醫챔f誌, 第26卷第2期,
1앉앤 

9) 由風맥, 『火혈發之指평火熱病治爾探微』, 進寧中醫新誌,
第26:& 第2期, 1999. 

10) 宋益東, 『 “火戀”及 “火황發之3山東中醫雜誌, 第12卷
*6期, 1993. 

河間의 『內經』이론 활용에 대한 연구 

』과의 관계 속에서 살피고 있다. 논문의 주제나 

논문의 개수 등에서 볼 때 유완소에 대한 연구는 

이동원이나 주단계에 대한 연구만큼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지 않다. 

논자 또한 유완소의 학술사상, 특히 火에 대한 

부분을 「內經』과의 관계를 통해 풀어보고자 한 

다. 본 논문에서는 그 과정의 하나로 유완소의 

학술사상을 정리하는 한편, 『河間醫集』 중 네 편 

의 책을 선택하여 그 책에 있는 『內經』문장 중 「

內經』인용문임을 표시한 모든 문장을 모아 각각 

r內經』어느 편에서 인용한 것인지 찾고, 『河間醫

集』의 문장과 실제 『內經』문장을 비교할 것이다. 

그 결과 『內經』의 어떤 편에 무게를 두었는지, 

유완소가 r內經』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의 의학사 

상을 구성해낼 수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 本論

1. 劉完素의 『內經』 인용방식 

유완소의 의학사상은 “나의 法과 術은 모두 『

內經』에서 나왔다(法之與術, 惠出r內經』 11l)”로 요 

약될 수 있다. 그는 r內經』의 운기학설과 病機十

九條를 토대로 삼고 「至휩要大論〕 「熱論」 등 여 

러 편의 영향 위에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세웠 

다_12)13) 

유완소의 저작을 모아놓은 『河間醫集』을 살펴 

보면 r內經』인용문이 아주 많다. 따라서 유완소 

의 저작에 실린 『內經』문장을 통해 유완소가 『內

經』의 어떤 부분을 중시하였으며, 어떤 부분으로 

부터 그의 학술사상을 이끌어내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하는 유완소의 저작 중 특히 『內經』과 관계 

가 많으리라 생각되는 「素問要답論」 「黃帝素問宣

明論方」 「素問玄機原病式」 「素問病機氣宜保命集」

11) 劉河間 짧, 孫iii熙 編r£. 『河間醫集』, A民衛生出版社
1995. 38.3쪽 

12) 李R뽕南 外 共編著, 앞의 책, 4쪽 
13) 陳大캘 外 王編, 암의 책,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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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하여 각 책에 인용문임을 제시하고 실어 

놓은 『內經』의 문장을 모아 인용면병, 인용빈도 

등을살펴본 결과이다. 

1) 인용문의 내용 

인용문의 내용은 주로 의학의 기본이론, 생리, 

병리(잡병과 병기), 진단(맥), 치병(치료원칙, 처 

방, 양생), 운기 등이다. 

간략히 살펴보변 “天은 陽氣는 發生시키고 陰

氣는 자라게 하며 地는 陽氣는 殺하고 陰氣는 갈 

무리한다.”14), “陰陽은 天地의 道이니, 萬物의 鋼

紀이며 變化의 父母이며 生殺의 本始이며 神明의 

府이라”15), “積陽이 天이 되고 積陰이 地가 되며 

陽은 氣를 化하고 陰은 形을 成한다.”16), “標本의 

道는 간단하나 넓고 적으나 크며, 가히 -을 말 

함에 百病의 害를 안다, 標와 本을 말하기는 쉬 

우나 (施治함에) 손상됨이 없고 本과 標를 살피 

면 氣를 가히 調하게 할 수 있으며 勝復를 밝게 

알면 萬民의 式이 되나니, 天道를 畢하였다”17) 등 

음양오행, 표본에 관한 내용 외에 의학자의 기본 

자세 둥의 한의학의 기본이 되는 원리를 설명하 

는 문장이 많이 보인다. 

생리에 관해서는 “服이란 血의 府다”18), “府은 

두개의 넓은 잎과 한개의 작은 잎이 있다”19), “눈 

이 血을 얻어 능히 보고 귀가 血을 얻어 능히 듣 

고 손가락이 血을 얻어 능히 쥐고 발이 血을 얻 

어 능히 걷는다”때) 등 혈의 기능에 대한 것 등 

14) 劉河間, 앞의 책, 152쪽, 『素問·天元紀大論』第二章, 譯은 
{共元植 校助直解『월帝內經素問』올 따랐다 ; “天以陽生陰
長, 地以陽殺陰藏”

15) 같은 잭, 395쪽, 『素問·陰陽應象大論』第一章 ‘ “F응陽者, 
天地之펴也, 萬物之쩨紀, --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
之府也.”

16) 같은 책, 3'51쪽, 『素問陰陽應象大論』第-章 ; “積陽행 
天, 햄陰뭘地 陽{~氣 陰成形‘”

17) 같은 책, 63쪽, 『素問·至율풋大論』第四章 第二節 • “標
本之造, j흥而博, 小而大, 可以言-而知百病之좀, 言標與
本, 易而꺼招, 察本與標, 氣可令調, 明知ij#j夏, 월萬民:rt, 
天3효畢돗.” 

18) 같은 책, 395쪽, 『素問·m&쫓精微論』 第二章 ; “夫:m&者血
之府.”

19) 같은 책, 404쪽, 王째次註 『素問五週行大論』; “llf有느 
布葉 -1j、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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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형상과 기등에 대한 내용 등이 있다. 

병리에 관해서는 傷寒, 육기, 장부의 병기와 

병증, 병인, 혈, 향해승제, 출입승강 등 다양하면 

서도 풍부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몇 가지만 

살펴보변 “사람이 寒에 상하면 熱에 病함이 되 

어”21), “諸轉反롯, 水波澤獨은 모두 熱에 속한다 

.”잉) 등 병기에 관한 것, “出入이 廢하면 神機가 

化滅하고, 升降이 息하면 氣가 立하여 孤危해진 

다. 그러므로 出入함이 아니면 生長뾰老死하지 

못하고, 升降함이 아니면 生長化收藏하지 못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升降 出入이 았지 않은 器는 없 

다”앙), “愁하면 氣가 上하고, 喜하면 氣가 繹하고, 

悲하면 氣가 消하고, 恐하면 氣가 下하고, 寒하면 

氣가 收하고, 몇하변 氣가 뻐하고, 驚하면 氣가 

옮L하고, 勞하면 氣가 純하고, 思하면 氣가 結하 

여”24) 등 칠정병에 관한 내용, “餘食이 스스로 倍

하면 陽몹가 이에 傷하고 起居를 驚한 듯이 하 

면, 神氣가 이에 浮하며”엉), “모든 病이 일어나는 

것은 心에서부터다”26) 등이 있다. 

진단의 측면을 살펴보변 증상을 늘 맥으로 확 

인할 것을 강조하여 “諸 不應(촌구인영맥이 상응 

하여 대소균등하지 않는)하는 者는 그 該을 反對

로 하면 된다.’낀), “寒氣가 服外에 客하면 服이 

2이 같은 책, 346, 295, 316쪽, 『素問·五藏生成論』第프章 ; 
“ g得血而能ifi!I, 耳得血而융밟옆, 指得血而能짧, 掌得血而能
握 足得血而能步.”

21) 같은 책, 없8, 357쪽, 『素問·熱論』第-章 ; “A之傷於寒
也, &1J웰病熱,” 

22) 같은 책, 잉8쪽, 『素問至환몇大論』第五章 第-節 ‘ “諾
轉反핏, 水波I軍園, 皆I휩於熱” 

23) 같은 책, 369쪽, 『素問·六微탑大論』第四章 ; “出入廢, 則
神機{~減, 升降염、, &IJ氣立孤危. 故非出入, 則無以生長뾰 

老已, 非升降, 則無以生長{t~lc藏 是以升降出入, 無짧不 

有‘”
24) 같은 책, 175쪽, 『素問·짧痛論』第四章 • “양則氣上, 좁&IJ 
氣J~ 悲則氣消, 恐&1J氣下, 寒~lj氣~le, 몇則氣뻐, 칩m氣 

옮L, 思則氣結, 勞則氣純” 
25) 같은 책, 393쪽, 『素問·뺑論』第프章과 r生氣通天論」 第
二章 第-節 ; “飯食엽倍, 陽뿜乃傷, 起居如짧, 神氣乃
{子.

26) 같은 책, 406, 따5쪽, 王꺼〈次註 『素問·至뭘쫓大論』· “百
端之起皆自心生.”

27) 같은 책, 122쪽, 『素問·至윌쫓大p힘第-章 第三節 “諸
不應者,反其씁則見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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寒하고, 服이 寒하면 縮짧하고”잃), “氣口服이 盛

堅한 것은 欲食에 傷한 것이다”잃) 등 문장을 들 

어두었다. 

치병에 있어서는 근본원인을 살필 것을 강조 

하여 “病을 治함엔 반드시 本에서 求해야 한 

다”떼), “먼저 그 根屬을 除하고 후에 技條를 빼한 

다.”31)등의 문장을 들었으며, 그 외 각 병증의 금 

기, 용약의 구제적 원리, 자침법 등을 상세히 인 

용하였으며 양생을 중시하여 “精神이 內守하니, 

病이 어디를 쫓아 來하겠는가? … 그 마음을 快
히 함을 務하여 生樂에 遊하고”32) 등의 문장도 

들었다. 

운기에 관한 내용은 특히 「素問要답論」 에 많 

으며, 「至률要大論」의 문장 등 수많은 r內經』문 

장이 인용되어있다. “元하면 害가 되고 承하여야 

이에 制가 되는데, 制하여지면 生化되어 밖으로 

盛哀함을 列하고 害하면 敗亂하여 生化가 크게 

病이 듭니다.”잃) 등 항해승제에 관한 내용, “木覆

은 이를 達하고, 火驚은 이를 發하고, 土覆은 이 

를 養하고, 金覆은 이를 뼈하고, 水蠻은 이를 折

합나다.” 등 五蠻에 관한 내용-34), 육기가 장부를 

상하는 것£) 등 많은 문장이 운기의 중요성을 강 

조하기 위해 인용되었다 

2) 각 책의 소문 인용빈도 

「素問要답論」 에서는 주로 「至률要大論」 「六元

표紀大論」 「五常政大論」 「六微답大즙굶」 등의 문장, 

28) 같은 책, 308쪽, 『素問·짧痛論』;i'i=章 第三節 : “經티寒 
*'-客於8없外則ijJK寒, 8없寒則路縮” 

29) 같은 책, 449쪽, 『靈樞·五色』第-章 $=節 ; “氣口盛堅
者, 傷於食.”

3이 같은 잭, 400쪽, 『素問·陰陽應象大論』第-章 ; “治病必
求於本”

31) 같은 책, 417쪽, 王때次註 『索問·至힐줬大論j‘ “先除其
tR屬後fi'iJ其技條也”

32) 같은 책, 393쪽, 『素問t古天힐論』第二章 • “精神內守,
病安從來, f정↑차其L、, 팩於生樂.” 

33) 같은 책, 91쪽, 『素問六微답大論』第=章 第-節 ’ “t 
則좀, 承乃制, :Jill則生化, 外列盛흉, 좀則敗옮L 生化大病,”

34) 같은 책, 163쪽, 『素問·六元正紀大論』第三章 第三節 • 
“木짧達之, 火향發之 土뿔쫓之 金뿔!따之, 水뽕折之” 

35) 같은 책, 176쪽, 『떻問·陰陽應象大論』第三章 

河間의 『內經』이론 활용에 대한 연구 

즉 운기에 관한 문장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전 

체 인용문중 운기에 관한 내용이 절반을 차지하 

고 있으며, 운기 외 생리, 병랴, 한의학의 이론, 

진단, 치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이 고루 언급 

되어 였다. 

「黃帝素問宣明論方」 에서는 책의 전반부에 「內

經』각면에 나오는 병증에 대한 처방을 주로 제시 

하고 었다 60여종36)의 잡병음 들어 병기, 증상, 

치방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內經』여 

러 편의 문장이 고루 인용되어 있는데 특히 「揮

論」 「至률要大論」 「氣廠論」 「風論」 동의 문장이 많 

다 후반부에도 장부, 육기, 상한, 삼음삼양, 음양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총론과 치료방법을 제시 

하고있다. 

「素問玄機原病式」에서는 병리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다. 육기에 따른 병증, 장부에 따 

른 병증, 특정 증상에 대한 병기와 병증, 삼음삼 

양과 병리, 傷寒, 항해승제와 병리, 약의 폐해 등 

다양한 내용이 었다. 『內經』 중 「五常政大論」 「六

元iE紀大論」 「至휩要大즘옮」 의 문장이 많이 인용되 

고있다. 

「素問病機氣宜保命集」 상권은 운기, 생리, 병 

리, 이론, 치병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다. 특히 생 

리와 병리 그리고 치병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생리에서는 맥, 장부생리, 기미의 작용, 혈 

기에 대해, 인신의 생리 등의 내용을, 병리에서는 

상한병과 각종 병증, 병기에 대한 내용이 있다. 

치병에 있어서는 양생에 대한 내용, 치병의 원칙, 

실제 치법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다. 「五運↑f大論

」 「陰陽應象大論」 「至될要大論」 의 문장이 많이 인 

용되었다. 中卷에서는 주로 병리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되는데 육기병증, 장부병증, 병인으로써의 

心과 味 계절에 상했을 때의 병증 등이 서술되 

어았다. 「至뚫要大듬굶」 「服要精微論」 「陰陽應象大論

」의 문장이 자주 인용되었다. 하권 역시 병리에 

대한 내용 위주로 여러 질병의 병증이 구체적으 

36) 各家헬說에는 61종으로 되어있다. 이는 실제 『內經』文
章이 아넌 것을 제외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劉河
間이 『內經』의 문장으로 생각하여 수록한 雜病은 모두 
살펴보면 60종이 넘는다 잡병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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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술되어 있으며 「六元正紀大論」 「至圓要大論

」 의 문장이 많이 인용되었다. 

명칭에 『素問』이 포함된 위의 네 책을 살펴보 

았을 때 병기십구조를 비롯한 「至율要大論」의 문 

장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각 책에서 『素問』을 인용한 횟수 

「素問要릅論」 에서는 「至률要大論」을 14회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으며 그 외 「六元.lE紀大論

」 , 「五常政大論」 , 「六微답大論」 등을 자주 인용 

하였다. 「黃帝素問宣明論方」에서는 「風論」이 9회 

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고 「氣廠論」 , 「至뚫要大論 

」 등이 그다음으로 자주 인용되었다. 「素問玄機

原病式」에서는 「至률要大論」이 7회 인용되었고 

그 외 「六元표紀大즙힘, 「五常政大論」, 「六微답大 

論」 둥이 인용되었다. 「素問病機氣宜保命集」 상 

권에서는 「陰陽應象大論」 이 10회로 많이 인용되 

었고 그 외 「至훌要大論」 , 「五運fr大論」 등이 자 

주 인용되었다. 중권에서는 「陰陽應象大論」, 「服

要精微論」 등이 자주 인용되었고 하권에서는 「至

률要大論」 , 「六元正紀大論」 , 「陰陽別論」 등이 자 

주 인용되었다. 

(2) 『河間醫集』에서 자주 인용한 편명과 인용 
슛1 거‘ 
/:T 

『河間醫集』에서 유완소는 「至률要大論」을 41 

회로 가장 많이 인용하였고 그 외 「陰陽應象大論

」 , 「六元正紀大論」 , 「五常政大論」 , 「六微릅大論」 

등을자주 인용하였다. 

2. 劉完素의 의학이론과 『內經』

1) 火熱論과 『內經』

유완소는 병기십구조, 운기학설의 연구 외에 

당시 시대적인 상황, 지리적인 환경, 생활습관, 

용약습관 등의 영향을 받아 오운육기의 병기 중 

火, 熱 2가지의 병기에 주목하여 연구한 끝에 화 

열을 중심으로 하는 學說을 내놓았다.인) 

37) 李牌南 外, 앞의 책,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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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치지 않고 유완소는 병기십구조를 화 

열병기를 중심으로 확대하여 火熱이 광범위하게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素問至률要 

大論』에서 서술한 병기 가운데 화에 속하는 것은 

督冒, 口밸, #햇癡, 鼓漂, i쭈睡, 醒쩔, 衝遊, 驚隊,

狂, 握 등의 10가지이고 열에 속하는 것은 轉롯, 

眼滿, n區此, 묘醒, 下追, 뺀鴻, 水波i昆獨의 7가지이 

다. 그러나 유완소는 「素問玄機原病式」에서 P밟, 

n區, 뾰醒, 暴注下追, 轉節, 小便i軍獨, 8흉8長大鼓之如 

鼓, 癡, 直, 傷, 修, 짧氣, 結核, 맘, 下, 젠짧L, 齊,

覆, R重眼, 훌뿔, Wt!IDR, 血益, 血뻗, #ti왜, 身熱, 惡

寒, 戰漂, 驚, 평, 悲, 笑, 調흉, IID11爛, 血규38)등 34 

종의 병증과 督폈, 暴}홉, 冒味, 嚴擾, 狂越, 罵픔, 

驚蘇, 附睡*훈醒, 氣;효衝上, 禁·傑如喪神守, 及U區,

擔, 傷, P뚫揮, 耳嗚, 耳聲, 미융j勇海, 食不下, 目妹不

明, 暴注, 뼈폈, 暴病, 暴JE39l등 23종의 병증을 합 

해서 57종의 병증으로 확대시켰다_40) 

氣P옮, 氣蠻 등은 이전 병기설에서는 폐에 속하 

던 것이며 睡滿n區뾰는 牌, 上의 병기에 속하던 것 

들이다. 이에 대해 유완소는 “熱하면 숨소리가 잦 

고 거칠어 댐이 되고 몹隔에 熱이 심하면 n區하게 

되니 이는 火氣가 쏘上하는 象이다”41)라고 해석 

하여 이들 병증을 모두 화에 배속시켰다. 또한 帶

下를 예로 들면, “春은 木H王하여 多風한데, 風이 

크면 오히려 때하니, 이는 오히려 金化를 겸하여 

木을 制하는 것이다. 大뻐한 후에 天氣가 溫하니 

이는 火가 金을 承한 것이다. 夏에 火熱이 極하면 

몸에서 出波하니, 이는 오히려 水化를 暴하여 火

를 制하는 것이다”42)라고 하여, 대하는 열이 極해 

39) 劉河間, 앞의 책, 347쪽 ; “諾病n밟n區此醒 暴i主下;], 轉

Jtti, ;J、便I軍園, 8흥眼大, 鼓之如鼓, 癡휩傷.’ %엽氣結核, ~± 
下파亂, IT짧n휠Ilk, 행뚫때L뼈, 血찮血빠, i林閔, 身熱惡寒戰
tf, f쯤3양悲笑說홍, !full:做血If, 皆屬於熱.”

39) 같은 책, 361쪽 “‘짧熱rt폈, 暴f흡冒B;,I:, 많擾狂越, 罵픔 
였웅짧, 9뼈훨1혼醒, 氣i호f화上, 禁뼈如喪神守, 及n區휩修n않f멍, 
耳嗚及뿔, n區i명끊, 食不下, 덤味不明, 暴注rn원폈, 暴病暴
死, 皆!훨於火.” 

4이 陳大拜 外, 앞의 책, 88쪽. 
41) 劉河間, 앞의 책, 347쪽 ‘ “熱則息、數氣앓而웰n넓也, U區,
뽑隔熱甚則웰n댐, 火氣%上之象i:l1.”

42) 같은 책, 376쪽 ; “春木B王而多風 風大則反퍼\, 是反薦金
化1IJI]其木i:l1. 大源之下, 天氣反溫, 乃火{t;i휩於金也, 夏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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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결과 反秉水化하여 열을 제어하기 위한 것으 

로 곧 항해승제의 기전이라고 설명하였다. 

화열병의 치료에 대해 유완소는 『內經』의 “治

病必求於本”43)에 입각하여 엄격한 변증론치의 입 

장에서 치병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표증을 마땅히 규解시켜야 한다고 했다. 

辛평#寒한 약으로 해표해열하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이 辛圖한 약을 써야만 할 경우 寒뾰의 약 

을 가미해야 하고, 표증에 내열이 겸한 경우 쌍 

해산, 방풍통성산 등 表훌雙解의 치법을 썼다. 

리증에는 하법을 쓰는데 표증이 풀린 경우 승 

기탕류를 쓰고, 열독이 극심하여 혈분에까지 영 

향을 미쳤을 경우 황련해독탕을 배합하는 등의 

치법을구사했다. 

主火說은 병인으로써의 화열을 강조한 것으로, 

『內經』의 병기론, 양기불울, 항해승제 이론 등이 

종합되어 도출된 것이다 따라서 양기불울에서 

주화설의 내용도 같이 다루도록 하겠다 

2) 陽氣佛驚說과 『內經』

(1) 陽氣佛뽕說 

陽氣|뻐樓은 圭火說과 통하는 것이지만, ‘玄府’

라는 개념이 강조되어 있다.얘) 

『內經』에서는 현부를 ‘ff空(ff孔)’, ‘牌理’ 등으 

로 보았다. 유완소는 현부의 개념을 좀더 확장시 

켜 “皮!賣의 ff孔은 氣波을 뼈하는 孔蘇를 말하는 

것으로 一名 氣門이라 하니 氣의 門이라는 것이 

다. 一名 體理라 함은 氣浪이 出行하는 勝道뾰理 

라는 것이고 -名 鬼門이라 함은 &업롯한 門이라 

는 뜻이며 -名 玄府라 함은 玄微한 府를 말함이 

다. 玄府는 없는 物이 없어 사람의 藏府皮毛JJILi쳐 

節體骨隨JI\牙에서 세상의 萬物에 이르기까지 모 

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氣가 出入升降하는 道路

門戶이다”45)라 하여 현부란 모든 物에 다 존재하 

熱極而體反出뾰, 是反寒7j({t해I]其火也.” 

43) 李聽南 外, 앞의 책 10쪽 
44) ii.緊j웰 外, 암의 책, 372쪽, 

45) 劉河間, 앞의 책, 않생쪽 • “然皮협之it孔흉 謂l빠氣波之 
.JL짧也, -名氣門, 謂氣之門也, -名R섰理者, 謂氣波出行
之O용造救理也. 一名鬼門者, 謂뼈휠之門也, ←→名玄府홉, 

河間의 r內經』이론 활용에 대한 연구 

는 것으로 사람의 오장육부, 四散百嚴에 모두 있 

는 것이라 하였다. 인체의 모든 생리, 병라는 모 

두 현부와 관계있는 것이다. 현부는 모든 기기의 

출입승강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현부가 잘 통하 

면 氣機喆達하여 인체 각부가 정상활동을 유지할 

수 있고, 현부가 막히면 기기도 塞塞되어 氣血不

通하여 “目覆하변 색을 볼 수 없고 耳覆하면 소 

려를 들을 수 없으며 흉覆하연 좁昊를 맡을 수 

없고 좀覆하면 맛을 알 수 없다. 節쩔骨揮 등 제 

대로 쓰지 못하는”46) 등의 각종 증상이 나타난다 

고하였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육기, 五志가 현부의 울결 

을 일으켜 기기가 막히게 되어 生冷조차도 화열 

로 되는 경우도 있고 陽熱 자체가 玄府佛뽕을 일 

으키기도 한다. 치법은 “發之”로 요약할 수 있는 

데 즉 그 세력을 이끌어 發散, 宣通, 發越, 消導

등의 방법을 써서 火氣의 魔過을 풀어주는 것이 

다47)얘) 

CD 宣法
宣法이란 宣散하여 현부를 통하게 하는 것이 

다. 그는 신온한 약을 특히 경계하여49) 방풍, 세 

신 등 신온한 약은 解驚散結, 輕淸宣t世하는 효과 

가 았으되 개울력이 약하고 성질이 따뜻하여 화 

謂玄微府也, 然玄府者, 無物不有, A之藏府皮毛JllL「성節8횟 
骨‘뼈K牙, ~於世之萬物, 盡皆有之 乃氣出入升降之道路
門戶也”

46) 같은 책, 35.5쪽 ; “ 目황ij1J不能視色, 耳뿔則不ll~옆聲, 흉흉 
흉m不能聞香윷, g;뿔則不能知味, 至如節챙骨팽諸所出不 
能용用, 皆熱甚황結之所致也.” 

47) 宋益東, 앞의 책, 7쪽 • “A體 中의 火氣는 生命活動의 
原動力으로, 外에서는 護表하며 內에서는 健運하여 四股
百縣륜 보호하고 五險六聊의 功能活動을 유지한다, lE常
情況 下에서는 週行不息하여 外로는 表에 達하고 內로 
는 里에 入하여 끝없이 備環하여 특별히 드러나지도 않 

고 흉動하지도 않는다. 病理情況 下에서는 어떤 因素의 
彩響을 받아 升降出入의 기전이 常度를 잃어 특정 부위 
에 막히고 울결되어 있어 火性이 빠져나가지 못하니 변 
하여 火쩌가 되어 각종 火熱病證이 나타난다. 이러한 火
황證은 마땅히 세력을 따라 利평해야 하니 황펴된 火氣
가 發越宣i世하면 熱證이 자연히 그친다.” 

48) 姜迎뚜 外, 짧lj完素治熱四法初探, 國醫a굶킨흡 2002年 11月,
第17卷 第6期 16쪽. 

49) 劉河間, 앞의 책, 3.51쪽. 

10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Vol. 18-2 

열을 도울 염려가 있으니 사용량은 적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상엽, 박하, 석고, 담두시 등 신량한 해표약은 

개울력은 약하며 성질이 서늘하니 사용시 제량은 

상황에 따라 많게도 적게도 할 수 았으며, 신량, 

신한한 지각, 청피, 천련자, 울금, 청목향 등의 행 

기약은 내부의 覆結을 치료할 수 있다 하였다.잉) 

@淸法

유완소는 “小熱한 氣는 }京으로 和하고 大熱한 

氣는 寒으로 取한다.”51)라 하였다. 이로 볼 때 열 

증이 심할 때는 淸法을 쓴다. 淸法에는 淸散, 淸

降, 淸빠, 淸利의 구별이 있는데, 淸散은 외감열 

병 초기에 陽熱이 표에 울하여 惡寒戰懷의 증이 

있을 때 辛}京解表藥으로 울결을 펼치는 것으로 

열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 開覆散結, 解表透熱

하는 방법이다.않) 淸降은 상한잡병, 煩廳熱毒, 煩

問乾n區, 口爆줌乾, n밟滿, 陽廠極甚, 養熱內甚, 또한 

한토하후 한량한 약을 아무리 써도 열을 불리칠 

수 없을 경우, 양감증 등에 황련해독탕을 사용하 

여 삼초화독을 꺾고 청열해독하는 방법이다.없) 

淸뺑은 실열, 습열, 풍열, 陽極似陰 등의 경우에 

淸解뺀熱하는 숭기탕류를 사용하여 장위의 열결 

옹체를 뚫어주는 것이며, 淸利는 i옳熱病llll., *§용t 

內聚로 인해 기혈이 옹체되어 宣通하지 못하는 

증에 삼화신우환을 써서 $熱이 소변을 통해 빠 

져나가도록 하는 방법이다.혀) 

@通‘한5) 

5이 姜迎웰 外, 앞의 잭 16쪽. 

51) 劉河間, 앞의 책, 「素問病機氣효保命集·熱論」 445쪽 ’ 
“ 1j、熱之氣, i京以和之, 大熱之氣, 뽕以取之” 

52) 姜迎댈 外, 앞의 책 16쪽. 
53) 姜迎淳 外, 앞의 책 16쪽 

54) 姜迎淳 外, 앞의 잭 16쪽. 

55) 陳大캘 外, 암의 책 97쪽 ’ “通法은 당연히 下法을 포 
괄하지만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는 통법이 結뿜 
된 데 쓰는 것이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는데, ‘이른바 結
했다고 하는 것은 써廢하여 氣波이 윤通되지 못하는 것 
일 뿐 대변이 맺혀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累問玄機 
原病式·熱짧」) ’ 그러므로 通法은 썰結된 것을 問通시키 
는 것이다. 通法은 辛苦3끗한 약을 써서 [업$파 通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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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法은 下法을 포함하며 行氣, 行血, 通빠하는 

것으로 작약탕%)이 대표방이다. 辛味의 약으로 

행기개울하는 것이고, 행혈을 통해 행기를 도우 

며, 通뺑을 통해 청열하게 된다,57) 

@養法

下法을 쓴 후 열이 조금 내렸음에도 병이 낫 

지 않는 경우는 황련해독탕으로 조리해준다. 혹 

미열이 사라지지 않으면 양격산을 쓴다. 下法을 

쓰지 못해서 열이 극심하여 오히려 身冷服微하여 

죽으려 하는 데는 하법을 쓰면 사람을 죽이게 되 

며 하법을 쓰지 않아도 그 사람은 죽는다. 이때 

는 양격산에 황련해독탕을 합하여 養陰退陽해야 

한다‘ 맥이 점점 살아나고 나서야 삼일승기탕으 

로 약하게 下之한다. 즉 苦寒淸熱하는 약으로 養

陰退陽하는 법이다.%) 

(2) 陽氣佛뽕說파 『內經』

유완소의 주화설은 『內經』病機十九條, 「熱論」 , 

五運六氣說 둥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59) 이의 주 

요이론 근거가 되는 양기불울은 현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素問玄機原病式」에서는 “玄府는 氣의 出入升

降의 道路門戶이다. --- 經에 이르기를 出入이 廢

하면 神機가 滅하고 升降이 息하면 氣立이 孤危

해지니 따라서 出入이 아니면 生長밤老E할 수 

없고 升降이 아니변 生長化收藏할 수 없다. 이로 

써 보면 升降出入은 없는 器가 없어 사람의 眼耳

算폼身意神識이 모두 쓰임이 있는 것은 다 升降

같이 하는 것으로 大辛大熱한 약물은 금하는 것이다 예 
를 틀어 大承氣場, 三-承氣揚, 大架胡場, 園陳폼l易, 大
P섭8떼九 등이다. 만약 크게 毒한 熱性익 약으로 下하면 
비록 뿔結이 閒한다 하더라도 陰氣를 손상시켜 싸燮이 
다시 結할수 있다.” 

56) 劉l페間, 암의 책, 461쪽. 

57) 姜迎淳 外, 암의 책 16쪽. 

58) 姜;댁i추 外, 앞의 책 16쪽, 

59) 李華安 外, 金元四家的學術불非說, 山東中짧學院핑報, 
1993. ;+\2:J양 第1期, 7쪽 • “유완소는 『內經』의 病機十九
1$, 「熱論」과 五펴六氣設을 밝히고 더볼어 傷寒論의 方
藥을 참조하여 古代의 醫냉끊짧족칩과 댐方엽學을 결합한 
바탕 위에서 『內3쪼』理論 월主의 熱病웰을 창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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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入의 通利로써이다. 이것이 閔塞되면 쓰임이 

없어진다.”%)라고 하여 현부가 모든 출입승강의 

통로가 되며 현부가 막히게 되면 이로 인해 熱뽕 

於內하게 됨을 주장하였다. 

유완소가 양기불울을 가져온 부분은 『內經』의 

「生氣通天論」 , 「陰陽應象大論」 , 「熱論」 , 「水熱六

論」, 「調經論」, 「六微답大論」, 「六元正紀大論」, 「

長刺節論」 61) 등이라 할 수 있다. 

「生氣通天論」에는 “陽氣는 天이 日과 與함 같 

으니 있어야 할 자리를 잃으면 壽를 折하고 꿇하 

지 못합니다. … 寒에 因하여 자리를 잃으면 • 

暑에 의하여 자리를 잃으면 … 目이 읍하여 可히 
써 視하지 못하고 耳가 閒하여 可히 써 聽하지 

못하며 … 陽氣가 開閔을 얻지 못하면 寒氣가 이 
를 從하여”없)라 하여 양기의 개념과 양기가 인신 

60) 劉河間, 암의 책, 368쪽 • “然玄府者, -- 乃氣出入升降
之造路門戶也‘ --- 經日 出入!發則神機化滅, 升降息則氣立
孤危 故非出入, 則無以生長;it老已, 非升降, 則無以生長
{때熾, 是以升降出入, 無짧不有, A之眼耳옳굶身효神값 
能첼用者-, 皆由升降出入之通flj也, 有所閒塞者, 不能월用 
也,”

61) 段uJ:현 外, i흥談金元四大家쩔術없點與內샘的淵源, 江蘇

中醫 2001, 第22卷 第10期, 11쪽 ’ “유완소는 火熱病機를 
논술하면서 특히 火熱病 發生發많過程 중의 한단계인 
陽氣싸썰을 강조하였다. 그가 내놓은 陽氣싸짧論은 『內
經』에 이미 있는 說이다 예를 들어 玉機l윷藏論의 “風寒
客-TA, 使A휩毛華直, ~I협閒而發熱”플 王때은 玄府閒
뿔으로 인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生氣通天論, F송陽應象 
大論, r熱論」, 水熱大論, 調經論에 모두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았다. 유완소의 論은 이 내용을 繼承하고 한걸 
음 더 나아간 것으로 그는 “陽氣싸않”이 본래 寒%가 
表에 있어 혈하여 化熱하는 病變을 엘으키는 데 쓰였지 
만 지금은 六짜의 찢{~ 심지어는 “上下中外, -切빼熱 
짧結”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렇듯 애짧生 

熱하는 변화를 六氣病에서부터 五농껴~i용으로까지 확대 
하고 기타 內傷품病에까지 확대한 것이 劉R의 독특한 
견해이다.” 

62) 『素問·生氣通天論』第二章 • “陽氣者若天與日, 失其所,
則折롭而不影, --- 因於~. 欲如J펀h원 起居如않, 神氣乃浮.
因於暑, iHfi則P옮n휩, 靜則多즙, 體若짧행, if出而散, 因於
i설, 首如찢, ‘설熱不據, 大§%,핏훤, 1J、節뼈長, *옛短깜채,9샌 
長깜I~ ... 陽氣者, 1J'i勞則꿇, 精쩌따핸, 於夏使AN!、淑.
目둠不可以빼 耳閒不可以聽, 消消乎若ti;:해, mm乎不可
止.陽氣者,大않則形氣細,而血짧於上,使A博廠.有傷於 
§%, 織 其若不깜, 규出偏펴 使A偏抽. if出見退, 乃生챈 
~Jll. 高梁之첼, 足生大T, 受如持虛 勞if當風. 寒傳烏짧, 
썽乃첸. -- 陽氣者 --- 開閔不得, 寒氣從之 乃生大f형 --­
及월짧修 • 乃生캠뼈훨 ··‘ 故陽좁핸病死, 而陽氣當隔, 隔

河間의 『內經』이론 활용에 대한 연구 

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잘 나타나 았다. 

「陰陽應象大論」은 “體理가 閒하고, P밟羅하여 

f행때하고, if이 出하지 못하여 熱하고”없)라 하여 

주리가 막힘으로 인해 양기가 울할 때의 증상을 

다루었다. 

「熱論」 에서는 “사람이 寒에 傷하면 모두 熱病

이 되니”여)라 하여 상한은 열병이라 하였다. 

「水熱太듬해」 은 “賢tf出할 때 風을 만나 안으로 

는 藏府에 入하지 못하고, 밖으로는 皮1홉로 越하 

지 못하여 玄府에 客하여, 皮養를 행하며 傳하여 

附睡이 된다.’%)라고 하여 외사가 현부를 빠져나 

가지 못하는 양상을 말하고 있다. 

「調經論」 에서는 “上魚가 通利하지 못하면 皮

庸가 微密하고 R쫓理가 閔塞되어 玄府가 不通하여 

衛氣가 빠越하지 못해”%)라고 하였는데 특히 調

經論에서는 현부와 함께 기기승강의 통로를 경맥 

으로도 보아 유여부족을 따져 유여한 경우 경맥 

을 조절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유완소의 현부 

의 개념과 비슷한 것이다. 

「六元正紀大論」은 “火魔의 發함은 --- ”마)라 

者當침 --- 陰者, 藏精而起뀔也, 陽홉, 衛外而@固也 陰
不勝其陽, 則服流팩찢, 井乃狂 陽不勝其陰, 則표磁氣爭, 
九짧不通,” 

63) 『素問·陰陽應象大論』第四章 줬-節 ; “굶;日 ii:;陰r&i奈何.
뼈伯티 陽勝則身然, 0졌理벼, n옮잃웰之llt1재, if不出而熱,
밟乾以뼈免8홍滿, 7E, 能--不能夏.”

64) 『素問熱論』第一章 “‘今夫熱病者, 皆f릉뽕之짧也, 或愈
或死, 其死皆以六七日之間, 其愈皆以十日以上者, 何也
不知其解, 願閒其故 뼈伯對日 巨陽者, 짧陽之!꿇也, 其ij~
連於風府, 故쩍諸陽主氣i:l1. A之傷於寒也, 則품病熱, 熱
雖甚不死, 其兩感於寒而病者, 必不免於死”

65) 『素問·水熱六論』第→章 第느節 ; “勇而勞甚, 則업t千出, 
’업규出逢於l젤. 內不得入於藏府, 外不得越於皮협, 客於玄
府, 行於皮喪, f핑쩍9뼈힌 本之於’룹, 名B風1k. 所謂玄府
者, f千空也.”

66) 『素問·調*a굉얘』第五章 ; “陽盛生外熱, 奈何. 따伯티 J::Jt 
不通fiJ, 則皮협짧密‘, HJi理閒塞, 玄府不通, 衛氣不得I따越 
故外熱”

67) 『素問·六元正紀大論』第=章 第二節 ; “火짧之發, 太虛6훤 
였, 大明不향, 씻火行, 大휩至, 山{웹짧燈, 材木流律, !훨度 
勝煙, 土浮품떠, 止水乃減, 훨草魚월, 風行팽言, i혈化乃 
後. 故民病少氣 ’蒼%킹1장해형, Jl61ij흉8떼背, 面首며支, 1떼효腦 
Bk JE#f미굶j딱 폈lfX骨해, 節乃有動, j王下溫챈, R흥中暴痛, 
血밟流注, 精波乃少, 目*心熱, 甚則ff멤뺏많, 善暴YE :t!J 
終大ill., i千i需玄府, 其乃發也. 其氣며, 動復則靜, 陽짧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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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五樓 중 화울을 말하고 있다. 

「長刺節論」 王ii}\次註에는 “大風이라는 病에 

들어 骨節이 重하고 鎭眉가 題하면 名티 大風이 

라 하는데 llJL肉을 刺함을 故로 삼아 땀을 百日동 

안 내는데 이는 衛氣의 佛熱을 뼈하는 것이고 骨

體를 刺하여 百日간 땀을 내는데 이는 榮氣의 'I배3 

熱을 t世함이다. --- 佛熱이 昇退하고 陰氣가 돌아 

왔기 때문이다”%)라 하여 營氣衛氣의 ↑뻐覆을 말 

하였다 

이상과 같이 『내경』과 『王}水次註』곳곳에 양기 

불울, 현부울색, 화울의 개념이 흩어져 있다. 이 

런 문장들에서 유완소 주화설의 기본이 되는 양 

기불울의 개념이 도출된 것이며, 이 사실은 유완 

소의 저작 곳곳에 위의 문장들이 중요히 인용됨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六元正紀大論」 에 

나타난 “火覆發之”69)는 陽氣佛數로 인한 화열병 

증 치법의 토대가 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 

이다.7'이71)η) 

陰, i설令乃火乃成, 華發7]\;앓, 山 11[1*雪, k겁陽즈F澤, 'f>Jt;之先

~~ill,. 有”!,之應, 而後報也, 皆觀其極, 而乃發ill.”
68) 王째次註 『素問長챙lj節論』; “病大風 骨節파 줬!El~훨 名
티 大風 刺ll!LI처뭘故 i千出百日 l世衛氣之Nt熱 刺骨짧if出 
百日 l世榮氣之싸熱 凡느百日 혔텀生而止鍵 ↑깨熱 fff退陰
氣內復 故多t千出餐!텀生也.” 

69) 『素問·六元正紀大論』三章 三節 • “火향發ζ 土뽕흉之, 
金뽕l삐之, 水짧折之” 

7이 宋益東, 앞의 책, 9쪽 ; “‘火燈發之’는 『素問·六元正紀大
論에서 나타난다 『內*짚은 火혈證을 세력을 따라 ;flj導
하는 治法을 제시하였다. 筆者는 “火짧發之”를 火熱病좁 

의 웠￥강얄~i읍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으로 인식하였으 
며, 이를 부족하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71) 由風맨, 암의 책, 57쪽 “‘劉河間은 火熱病證을 치료하 
는 것음 자유자재로 하여, 寒{京藥을 善用하였다. 臨證에 
있어서는 매번 “發散”을 염두에 두어 陽熱평펴證에 대 
해 石홉, 消石, it草, 恩, 앉等으로 開發짧結할 것을 강 
조하였다. 또한 여름에 暑熱이 한창일 때는 납草, t몹石, 
意, n:z등으로 發散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劉河間은 
表꿇雙解의 防l뾰굶뿔散을 만들었는데 이는 表寒이 이미 
化熱한 데 대해 빠윌, 헤츄를 투여하고 擇쩨, 냄石, 뼈‘월 
등으로 도와 熱%를 外出하는데 뜻이 있다” 

72) 沈돼, 五행治法與臨*體會, F싸西中醫 1997年 6月, 第18
卷 第6期, 'l:J7쪽 • “火짧發之에서 發은 發if과 升짧플 
포함한다 0상理가 겉으로 閒하여 '.J'~熱이 애}蠻하면 解表
發if하여 흩어버리고, 속으로 火뿔하면 이는 苦寒沈降之
뺑j로 治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즉 升浮의 藥에 itilii한 
약으로 도와 性을 쫓아 치료해야 하니 束펴의 升陽散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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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을 통해 유완소는 왕벙주의 “火뽕은 發

之해야 하니 解表發ff하여 統散시키는 것”73)을 

화열증의 치법으로 제시하였다. 

3) 六氣皆從化火說과 『內經』

유완소는 火熱과 風, 펄, 爆, 寒 등 여러 氣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 풍, 습, 조, 한 등의 氣가 병 

리적 변화 중에서 모두 화로 化하여 열이 생겨나 

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열은 풍, 습, 

조, 한이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 하였다 이 

에 대해 六氣皆從化火說은 육기가 모두 化火하는 

것만 강조하고 化風, 化寒, 化폈, 化操, 化熱하는 

것은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 

였다,74) 

(1) 風

風은 화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열이 심해지면 

풍이 동한다. 

「黃帝素問宣明論方」 에서는 “風은 動하는 것이 

니 動은 搖이다. 風氣가 甚하면 目g효運하는 것은 

風木이 王하다는 것은 金이 흉하여 制木하지 못 

하니 木이 生火하기 때문으로 風火는 대개 熱化

하여 모두 陽熱이 많기 때문이다”75\ “風이란 곧 

風熱病을 말함이다”76), “熱이 極하면 生風하여 熱

操獲하게 된다”π), “風은 본래 熱을 생하니 熱을 

本으로 하고 風은 標가 된다. 風을 말함은 곧 風

熱病을 말하는 것이다. 熱은 심해지면 風을 생한 

다. 혹 熱이 微하고 風이 甚할 때는 風熱을 겸해 

서 治하고 風이 微하고 熱이 甚할 때는 다만 熱

}캉이 곧 이것이다.” 

73) 劉河間, 암의 책, 91쪽, 王꺼〈次註 『素問·六元lE紀大論』’
“火蠻發之, 解表發if, 令其統散.”

74) 李華安 外, 앞의 책, 8쪽 ‘ “五行의 生克乘悔 관계는 한 
개의 폐쇄된 순환계통으로 運氣의 推演이 이에 큰거하 
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六氣는 모두 능히 化1회 化寒,
化펴, 化생, 化熱, 化火할 수 있는데 왜 다만 “六氣皆能
化火”만 옳겠는가.” 

75) 劉河間, 앞의 책, 230쪽 , “風者, 動也. 動융, 搖t 所謂
風氣甚而主텀8玄i'f, 由風木王, 則是金훌不能없lj木, 而木能
生火, 故風火多뭘熱化, 皆F(,p융熱多ill,.” 

76) 같은 잭, 231쪽 , “言風者, ~nil熱病也.”

77) 같은 책, 232쪽 : “熱極生風 而熱생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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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치료하면 風은 스스로 사그러든다”%) 라 하 

였다 

「素問玄機原病式」 에서는 “風火는 모두 陽에 

속하여 寒化하는 경우가 많다”깨)라 하였다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서는 “딴木風훗의 病

이라는 것은 熱이 本이 되고 風이 標가 되니 그 

러므로 火는 본래 볼꽃이 일지 않는데 바람을 만 

나서 타오르는 것이다”%), “ 風은 본래 熱에서 생 

기니 熱이 本이 되고 風은 標가 된다. 風이라는 

것은 곧 熱이다. 꿨和가 이르기를 熱은 生風하고 
冷은 生氣한다 하였으니, 熱하면 즉 風이 動한 

다.”81)이라 하였다. 

이상은 『內經』“諸風掉隊, 皆屬於Jlf”없), “風勝則

動”없)에서 掉R玄의 양상이 동적임을 주장하여 양 

열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풍을 

화열과 같이 논한 것이다. 

(2) i혈 

積펄成熱의 면 외에 火生演土라 하여 화열이 

뭉쳐 수액이 잘 퍼지지 못한 것이 수습이다. 

「黃帝素問宣明論方」에서는 “i흙은 본래 土氣이 

다. 火熱은 土i혈을 생할 수 있으니 따라서 여름 

에 더우면 만물이 i혈潤해지고 가을에 서늘하면 

鴻이 다시 마르는 것이다. 뭘病은 본래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火熱의 佛整에 의해 水波이 

宣行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水폈이 생기는 것이 

다. 演病은 대개 熱로부터 生하므로 熱氣가 흉흉證 

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마땅히 演熱이라고 해야 

할 것인 즉 風熱을 이르는 것과 비슷한 뜻이 

다”없)라하였다. 

78) 같은 책, 249쪽 ; “風本生熱, 以熱쩔本, }화웰標, 言風者,

則風熱病也. 諸熱, 熱甚而生}짜 或熱微風甚, ~n秉治風熱,

或風微熱甚, 但治其熱, ~n1화엽消也‘” 
79) 같은 책, 영5쪽 • “風火皆屬陽, 多웰秉化 ” 
8이 같은 책, 405쪽 ‘ “凡病n木風핏者, 以熱쩍本, 以風뭘標, 
故火本不짧, 遇風i91J乃웹 ” 

81) 같은 책, 423쪽 • “風本生於熱, 以熱월本, 一風쩍標, 凡
言風종熱也. fi和긍熱則生l화 冷生氣, 是以熱~lj風動.”

82) r素問至될要大論』第五章 第-節
83) 『素問·陰陽應象大論」第-章 第四節
84) 劉河間, 앞의 책, 249, 273쪽 ; “諾펴, j뭘本土氣, 火熱能

生土i행, 故夏熱則萬物i혈潤, 秋때則i챙復操乾也, i쩔病本不 

河間의 『內經』이론 활용에 대한 연구 

이는 오행상생의 원리 중 “火生土”를 말하는 

것으로, 『內經』의 내용과 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操

爆g권는 쉽게 진액을 상하여 화열로 변하게 하 

고, 화열 또한 수액을 소모시켜 마르게 한다. 화 

열과 像늠 동화되는 경우가 많다. 

操와 火熱의 관계에 대해서는 “操乾이라는 것 

은 金師의 本이다. --- 風은 勝i옳하고 熱은 純浪

하여 모두 操를 이룬다. … 諸갱뿜抽i며, 乾않b數揚는 

모두 ;操에 속한다.”%), “操乾라는 것은 師의 本으 

로써의 爆이다. 金이 熱을 받으면 化하여 操짧하 

게 된다. 火熱을 겸하면 金흉, 純浪하게 되어 賴

血한다. 覆하여 操가 되는 것은 風이 勝i뭘하고 

熱이 *£씨용하기 때문이다”%), “무릇 ;操j홉의 病은 

熱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易』에 이르기 

를 萬物을 操하게 하는 것은 火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操는 火와 같다. 金이 極하면 오히려 

火化를 겸하는 것이다. 따라서 血波哀한 병을 앓 

게 된다.”%)이라 하였다. 

이는 화열의 결과 진액이 말라 건조해짐을 들 

어 爆와 火熱의 상호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주역 

의 문장 등을 근거로 세웠다. 『內經』의 문장을 

딩生, 因於火熱佛戀, 水波不能宣行, 없{후짧而生水i설也, 
JL病i설者, 多自熱生, 而熱氣尙多以월짜證, 當i'o:l뭘熱, 꺼; 
햄風熱,義同.” 

85) 『뚫問·陰陽應象大論』第츠章 ’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
醒, 醒生딴, Hf生節, 節生,1>·· 南方生熱, 熱生火, 火生苦,
苦生心, 心生血, 血生牌”

86) 劉河間, 앞의 책, 249쪽 • “짧乾者, 金뼈之本, R려藏氣, 以
血뾰內챔, 氣!illilttl화~lj썼胡, 風융g勝i뭘, 熱能n波, 皆能成
짧, 故經j j떼熱火iW:J.:용陽, 寒i행짧同뭘陰. 又생(설亦異也, 
然짧雖屬秋陰, 而其性뭘於寒l설, t핑陰盛於風熟也, 故風熱
甚 而寒i쩍同於생也, 然中寒P±i~. 亡波而成짧者, 亦以此
옷. 故經공 5쯤i1iilt연때, 乾또h썼~t~. 皆屬於操也.”

87) 같은 책, 288쪽 ; “操乾者 今뼈之本생, 金受熱化, 以成
짧짧也, 秉火熱, 致金흉쯤‘뾰而쩍血, 뿔而成操者, 由風能
勝j월, 熱能*£波.”

88) 같은 책, 375쪽 ; “夫많펴之쩌病也, 多댔於熱- 故r易』 티 
k짧萬物者, 莫i:Xi乎火” 

89) 같은 책, 408쪽 • “故많若火, 是金極而反秉火化也 故病
血i뾰흉也, 짧金之化極甚, 則뼈熱氣짧, 챙弱而手足無力, 
不能4었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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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인용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4) 寒

中寒의 경우를 제외하고 한사는 양기를 覆塞

시켜 不能宣散하여 열을 생기게 하며, 또한 열이 

극심해지변 寒狀이 나타난다. 

「黃帝素問宣明論方」에서는 “寒이란 上下에 生

하는 水波이 생훌澈i좁冷하여 水뤘不化한 것이 나오 

고 小便이 淸白不짧하며, 身파、不浪하는 등 전혀 

陽熱證이 없는 것으로 服이 遭한 것이다. 이는 

쩌物을 過多하게 먹고 마시거나, 陰勝陽哀하여 

中寒이 된 것이며”%)라 하여 寒證, 中寒在은 열증 

이 전혀 없는 것임을 밝혔다. 

「素問玄機原病式」에서는 “戰이란 動搖하는 것 

으로 火의 象이다. 陽動陰靜하여 水火가 相反되 

니 廠遊禁固, 屆뼈不便한 것은 寒이다. 懷이란 寒

冷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寒戰을 牌寒으로 말하 

기도 하나 變化의 道를 모르는 것이다. 이는 心

의 火熱이 甚하여 元極해서 戰하는 것으로 오히 

려 水化를 흉흉하여 制하려고 하는 것이니 寒傑이 

다. 寒傑이란 火가 甚하여 水와 비슷한 것으로 

실제로 寒氣를 暴한 것은 아니다”91)라 하여 한증 

으로 보이나 실제 열증인 경우를 말하고 있다. 

유완소가 주장하는 한증, 중한증이란 열증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그 외의 진열가한은 열증으로 

변증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는 당시 열증을 한증 

으로 잘못 본 경우가 많음을 비판하였다,92) 

한사가 열화된다는 것은 『內經』의 “A之傷於

90) 같은 책, 249쪽 ; “寒者, 上下所生水波, i登i故j휩冷, 앓不 

化, 小便淸白不짧, 身때不밟, 本末不깐有見F융熱證, 其.ijJK
運者是也, 此因융t食冷物過多, 陰勝陽흉, 而업中寒也, 或

冷熱相f자, 而反陽氣佛燮不能:u散, 1\께熱內作以成熱證홉, 
不可亦言몽冷, 當以熱證웹之, 夫l설熱n바j힘, 當見陽服, 若
亡뼈氣虛, 亦能反見챔陰!iiHJl., 當以標本明之, 不可흉治, 
或熱끓誤服白가C調中{易, t닮藥亦能r,rn發, 陽氣il通而愈, ~I] 
無加폼也” 

91) 같은 책, 356쪽 • “戰者, 動搖, 火之象也. 陽動陰靜, 而水
火相反, 뼈新遠禁固, f협f벼不便월病寒也, 牌‘者, 寒冷也 或
즙寒戰t),ij명寒者, 未明變化之道也, 此由心火熱흉, JC~而

뿔& 反행水{~~IJ之 故뽕|였也 然*‘l票者, 由火甚ji:l水, 實非
짱有뽕氣也” 

92) 같은 잭, 3.5.5쪽. 이하 비판이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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寒也, 則鳥病熱”없)를 근거로 하였으며 유완소의 

설명은 “熱病이란 傷寒의 類이다. 사람이 寒에 傷

하면 熱病을 앓게 되니 寒毒이 JllLJ협에 숨어 陽氣

가 散發하지 못하고 속으로 佛結되는 것이다. 따 

라서 寒에 傷하면 熱病을 앓게 된다.”입), “經에서 

사람이 寒에 陽하면 熱病을 앓는다고 한 것을 어 

찌 알겠는가. 무릇 寒%가 皮毛를 傷하면 9용理가 

閒密하고 陽氣가 佛覆되어 通陽하지 못하니 熱하 

게 된다”잃) 등과 같다. 

이상에서 볼 때 六氣皆從化火說을 구성하는 

육기 각각의 기본개념은 『內經』의 그것과 동일하 

다고 볼 수 었다. 그러나 풍사가 열로 변하는 것, 

습사가 열로 변하는 것 등은 『內經』의 문장 그대 

로의 뜻은 아닌 듯하다. 『內經』의 문장을 바로 

끌어와 六氣化火를 주장하는 구절은 “A之傷於寒

也, 則鳥病熱”를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는다. 즉 

六氣皆從化火說은 『內經』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펼쳐낸 유완소의 독창적인 견해임을 알 수 

있다. 

4) 五志過極皆寫熱說96)과 『內經』

유완소는 「素問玄機原病式」 에서 “五藏의 志는 

愁喜悲思恐이다 悲는 憂라고도 한다. 만약 志가 

過度하면 勞하여 本藏을 傷하게 된다. 무릇 五志

에 傷한 것은 모두 熱이다”%), “五志가 發하는 것 

은 모두 熱이 된다. 狂은 五志에서 모두 發하는 

데 다만 恐에서 발하는 것이 많다. 무릇 熱이 中

을 침범하는 것은 즉 陽明휩經을 범하는 것이 많 

다”%), “動亂勞傷은 곧 陽火가 化한 것이고 神狂

氣亂은 熱病이 되는 것이 많다”%), “情이 傷한 것 

93) 『素問·熱論』三十-활 一節
94) 劉河間, 암의 책, 240쪽 ‘ “夫熱病者, 傷寒之類也, A之
傷於寒, ~IJ웰病熱, .문毒藏於ll!U협, 陽氣不↑옮t發, 而內껴 
佛結, 故傷寒者, 反病잠熟,” 

95) 같은 책, 잉8쪽 • “효知經言, A之傷於寒也, &IJ13病熱,
蓋寒{룡皮毛 ~IJR셨理F;'J密, 陽氣1'Jt월?, 不能通陽, HIJ뭘熱也” 

96) 李願南 外, 앞의 책 10쪽 

97) 劉河間, 앞의 책, 359쪽 • “五藏之농者, 왔喜悲思恐也” 
悲, 一ft흥, 若농、過度, &1J勞傷本藏, 凡五志所傷皆熱t!2.” 

98) 같은 책, 362쪽 : “況五농꺼f發皆월熱, 故狂者, 五志間發,
但썼多爾. 凡熱千中&IJ多千陽明몹經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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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火熱에 속한다. 陽動陰靜하니 그러므로 

形神이 勞하면 羅기τ寧하고 靜하면 淸平하게 된 

다.… 六欲七情이 뿔、이 되는 것은 火에 속한 때 

문이라 하였다 … 사람이 信志를 앓으면 養빼해 

지는 것은 水흉火實해지기 때문이다 --- 무릇 上

은 善하기가 水와 같고 下는 愚하기가 火와 같은 

것이니 따라서 六欲七情은 上善을 멀리하고 下愚

를 가까이하는 것이다”100), “笑라는 것은 審옮, 蘇

淑, 합榮, 꿇顯함이니 火의 化이다”JOI) 라고 하여 

정지상은 모두 열증임을 분명히 하였다. 

오랫동안 정지상이 풀리지 않고 있으면 기기 

가 울체되어 열증이 되는 것이다102) 水는 靜하기 

쉽고 火는 動하기 쉬운데, 水가 靜하면 平하지만 

火가 動하면 혼란해져서 수의 제약을 얻지 못해 

열증이 일어나므로 따라서 정지상을 다스리는 법 

은 養賢水以制心火103)하는 것이다. 

또한 유완소는 중풍이 외인으로 인한 것 보다 

는 정지상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는 

「素問玄機頂病式」 에서 “사람이 風病을 앓는 것은 

대개 熱甚하여 風熺한 경우가 많다. 이는 짧化한 

것으로 熱이 馬主가 된다. … 中風癡換은 ·” 將

99) 같은 책, 않%쪽 • “然所댐動려L勞傷, 乃돼陽火之化. 神狂
氣험L, 삐며病熟者多옷 ” 

10이 같은 책, 3.59-쪽 • “情之所傷~lj皆屬火熱, 所謂陽훨}Jp용靜, 
故形神勞~lj짧不寧, 靜則淸平ill.... 先聖티 六欲七情껴펴 
之뽕、, 屬火故也. --- A失信志、則養뼈者, 水혔火賞故ill ... 
夫上善若t 下j원如火, 故六欲七情, 上善遠之, 而下!뿐!選 
之.”

101) 같은 젝, 3.59쪽 “‘笑, 審a. lt~~ 웅f榮, ~앓 火之化
也”

102) 李맴南 外, 앞의 책 10쪽 ; “思悲恐이 化火함에 있어 
중간조건은 무엇인가? 當然히 病이 오랫동안 낫지 않아 
서 氣機짧밟한 것이다. 化熱의 내재소인은 무엇인가? 完
素는 이를 밝혀 “將息失宜하여 心火暴흉한데 휩水가 虛
흉하여 이플 制하지 못하면 즉 陰虛陽합하여 熱氣↑*쩔 
하게 된다. 五志過極으로 인해 모두 熱甚한 때문이다. 
心휩으로 말하는 것은 心은 火에 속하고 합은 水에 속 
하기 때문이다 모든 動옮L勞傷하는 것은 陽火의 化한 것 
으로 -水는 五火를 制하지 못하니, 心火는 R王하기 쉽고 

칩水는 흉하기 쉽기 때문이다. 治는 마땅히 업水를 길랴 
心火를 밟lj하는 것이니, 心이 밟하면 熱이 스스로 편안해 

지니 또한 王太供의 ‘맘水之主以制陽光’의 논점이다”고 
하였다” 

103) 李뾰南 外, 앞의 책 10쪽 ; “곧 王꺼〈의 “남水之主以체lj 
陽光”이다” 

河間의 r內經』이론 활용에 대한 연구 

息失宜로 인하여 心火가 暴甚한데 賢水가 虛흉하 

여 制하지 못하여 陰虛陽實하고 熱氣佛覆하여 心

神좁冒, 節骨不用하여 갑자기 쓰러져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것이다. 喜愁思、悲恐의 五志가 過極

하여 후中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五志過極

이 모두 熱甚한 까닭이다”l여)라고 하여 중풍은 

열증으로, 정지과극으로 인해 뭉병이 발생함을 

주장했다‘ 

五志過極皆寫熱說의 『內經』근거로는 오지과극 

으로 인해 나타난 ‘罵픔驚縣, 附R重쩔쩔찢, 氣j효衝上, 

5양흉, 禁傑如喪神守’ 등이 『內經』에서 제시하는 

火의 用, 혹은 양명열증임을 설명하였다. 『內經』「

廠論篇」 의 “陽明의 廠은, 橫흉하여 走하며 呼하고 

자 하고, 題이 眼滿하여 없하지 못하며, 面*하면 

서 熱하여 홍見흉言합니다.”1떠) 「§Jl解篇」 의 “陽明

의, 酒酒히 振寒한다고 이른 것은, … 땐이 睡하 

고 股를 收하지 못하며 … A과 火를 惡하며 木

륨을 聞하면 %然히 驚한다. --- 病이 至하면 높은 

데에 올라가 노래하고 옷을 버리고 走하려고 한 

다.”106) 「五運行大論篇」 의 “南方은 熱을 生하고, 

熱은 火를 生하고, --- 藏에 있어서는 心이 되며 

’ 그 用은 爆가 되고”107) 등이 양영열증이 곧 정 

지상의 병증임을 설명하는 문장들이다. 五志過極

皆馬熱說 또한 r內經』의 기본개념을 한층 발전시 

킨 결과 나온 유완소의 독창적인 견해이며, 유완 

소는 “그러므로 經에 이르기를 戰傑, 驚感, 悲笑,

댐홍, 歌唱, 罵븐, 顧狂은 모두 熱病이라 하였 

다”108)라고 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104) 劉河問, 앞의 책, 370쪽 ; “凡A風病, 多因熟甚而風맹 

者, 월其짜化以熱B;其主也. Hi공風겼言末而;E、其本也, 所
以中風熾뺏컵, 非댐llf木之}표젤甚而쭈中也, 亦~F外中於風
雨, 由於將息失宜, 而心火짝흉賢水虛흉不能채lj之, 則F승虛 
陽혈而熱氣깨l뿔, 心神폼冒, liJi骨不用而후倒無所知也‘ 多
因흉첨思悲恐之五志、有所過極而뿌中者, 由표志過짧皆뭘熱 
甚故ill.”

105) 『素問·新論』쩌=章 ; “陽明之]新, ~ljj행돗欲走呼, 9횡행不 
得몽L 面iffi而됐, 흉見而동듬.” 

106) 『素問‘服解篇』第츠휠 “‘陽S)j所댐깨ii띤振寒者 • g펀6령 
而股不~'.le ... 惡A與火, 閒木품則↑%然而딸 ... 'Ii헝至~lj欲乘 

高而歌, 棄衣而走.”

107) 『素問·五펠行大論』第五章 第三節 ; “南方生熱, 熱生火
-- 在爛깜,c,、 --- 其用E;~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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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問玄機原病式」에서는 “그러므로 心火熱이 

甚하면 뽑水가 哀하여 志가 精一하지 못하고”1애) 

“水火가 相反하니 그러므로 心火가 H王하면 賢水

는 哀하게 된다”110)라 하였고 또한 「素問病機氣

宜保命集」 에서는 “무릇 모든 熱에 속하는 것들은 

心火의 象이다”111)라고도 하였다. 이는 열병에 대 

한 설명이기는 하지만, 心에서부터 나타나는 정 

지 또한 모두 심화의 형상을 가진 것이므로 정지 

상은 곧 열증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지를 

수화의 측면으로 살펴 降心火益賢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곧 왕빙의 ‘밤水之主以制陽光’112) 

과도 통해있는 것이다. 

5) 五運六氣說과 『內經』

「內經』에서는 “天에는 四時五行이 있어서, 生

長收藏하고, 寒暑爆폈風을 生하며 A에는 五藏이 

化하는 五氣가 있어 喜恐悲憂恐을 生한다.”113)라 

하여 천인상응을 말하고 있는데 유완소 또한 천 

인상응의 관점에서 인체의 생리병리가 자연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따 

라서 “經에 이르기를 治함에 天紀地理를 본받지 

않으면 fj;害가 이른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年의 

加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氣의 盛哀, 虛實의 일 

어나는 바를 알지 못하면 의사가 될 수 없다 하 

였다. 이로써 보면 운기를 알지 못하고 醫를 구 

함에 빠짐없이 하는 者 드물 것이다”114)라 하여 

108) 劉河問, 앞의 책, 359쪽. (살제 이 문장은 『內經』에 보 
이지 않음) ; “故經티, 戰漂, 였SP,E;, 悲笑, ~홍, 歌n읍, 罵

픔, 極狂, 皆8;熱病也” 
109) 같은 책, 360쪽 • “故心火熱甚, 則휩水哀而농、不精一,” 

llO) 같은 책, 362쪽 ; “水火相反, 故心火B正~lj휩水흉,” 

111) 같은 책, 때5쪽 ; “蓋諸熱之屬者, 心火之象也 王注티 

百端之起皆범心生, 故上善若水, 下愚若火, 治法日 少熱之
氣뻐以和之 大熱之氣寒以取之, 甚熱之氣~ljff發之, 發之
不盡則평治之 治之不盡求其!꿇以흉之 --- 王注티, 益火之
源, 以{빼응爾, ”t水之主, 以制陽t 此之謂也”

112) 王m次註 r至힐쫓大論」 

l13) 『素問·陰陽應象大論」第二章 第五節 , “天有四時五行,
以生f핵廳, 以生寒흉rii설JR A有五」R옳, 化표氣, 以生줍 
愁悲憂恐.”

114) 劉河間, 앞의 책, 염6쪽 ‘ “經티治不法天之紀, 地之理‘
~lj~;훈至롯 又굽不知年之」所加, 氣之盛흉, 虛實之所起,
不可以뭘工옷‘ 由是觀之, ~lj不知述氣而求醫無失者蘇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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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의 연구에서도 자연계의 변화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인체의 모든 변화를 자연의 변화와 연 

관지어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완소 

는 인체질병이 완전히 자연의 기후에 지배받는다 

는 관점에는 반대하고, 당시 연구가들이 주장한 

운기의 기계적인 추산방법을 비판했다. 즉 인체 

자체의 내재적인 조건 또한 중시되어야 함을 강 

조했다. 

따라서 유완소는 「至員要大論」 왕벙주의 “帝

이르기를 善하도다! 寒을 복용하되 오히려 熱하 

고 熱을 복용하되 오히려 寒한 것은 어떠한가? 

• 왕성한 기운을 觸하면 그 用을 강하게 합니 

다. 무릇 맑氣溫和하고 心氣暑熱하고 --- 春에는 

淸으로 治딴하여도 오히려 溫하고 ”’ 王한 氣를 

補하는 것이 太甚하면 藏의 寒熱氣가 스스로 多

하게 됩니다’'115) 부분을 들어서 장부에는 각각 

본기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운기의 변화에 영 

향을 받을 경우 허실에 따라 장부의 기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16) “師는 본래 淸한데, 虛하 

면 溫하고, 心은 본래 熱한데, 虛하면 寒하고, llf 
은 본래 溫한데, 虛하면 淸하고, 牌는 본래 i뭘한 

데 虛하면 ;操하고, 뽑은 본래 寒한데, 虛하면 熱

하고”117)라 하여 왕빙주에 허실의 개념까지 더해 

허할 경우 本氣와 반대로 표현되고 실할 경우 본 

기가 그대로 나타남을 말하고118), 따라서 오운육 

기와 인체장부를 연결시켜서 장부의 온청한열에 

따라 허실을 관찰해야 한다고 하였다)19) 이것은 

ll5) 王}水次註 「至월몇大論」 ; “帝티 善 服寒而反熱 服熱而
反寒 其故何也 뼈伯티 治其王氣, 是以反也 物體有寒熱,
氣性有않陽, 觸王之氣則彈其用也 夫따氣溫和, 心氣暑熱,
9며氣~명{京, 뽑氣寒|列, 牌氣폈#之故也 春以댐治8꾸而反溫, 
夏以冷治-~、而反熱, 秋以溫治뼈而反淸, .以熱治휩而反寒, 
蓋由補益王氣太甚也 補王太甚~lb없之寒熱氣당 多옷.” 

l16) 嚴世훨 主編, 앞의 책, 정4쪽. 

117) 劉河間, 앞의 잭, 639쪽 ; “뼈本淸, 虛則溫, 心本熱, 虛
~1p흰, 따本溫, 虛則淸, 牌本j젤, 虛~lj操, 賢本寒, 虛~lj熱” 

l18) 嚴世藝 主編, 앞의 책, 255쪽 ; “例) 潤떻한 氣는 牌士
의 本氣로 實하면 t잭%가 심하고 虛하면 }좋r않이 말라 
위에서 논한 여러 증상이 생긴다 治爾에 있어서는 牌士
本氣가 지나치게 實한 경우에는 마땅히 溫操藥으로 i쩍 
을 없애서 牌士의 過甚한 氣를 i휩해야 한다 牌士本氣가 
虛흉한 경우에는 마땅히 寒藥으로 補陰i間操하여 9명士의 
虛흉한 氣를 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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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쩌六찮의 사기가 체내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외사의 영향을 받아 체내의 육기가 반응한 것이 

며, 또한 장부본기의 홍쇠는 오행의 생극관계에 

의해 타 장부에도 영향을 미쳐서 질병을 유발하 

게 된다. 

예를 들면 중풍의 경우 심화가 暴甚해져서 水

가 이를 제어하지 못하면 火가 金을 극하고, 金

은 木을 극하지 못해 !ff木이 왕성하여 火熱을 더 

욱 조장하여 중풍이 발생하는 등이다,120) 

따라서 장부는 운기의 영향만이 아니라, 운기 

에 따른 本氣의 홍쇠, 장부간 상생상극관계에 의 

해서도 발병하게 되는 것이다. 

6) 元害承制說과 『內經』

항해승제 이론은 운기에서 나온 것이다. 오운 

육기가 평형을 유지하는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봄에 風木이 8王하여 風이 많으니 風이 大하면 

도리어 서늘해지는데 이는 金化를 秉하여 木을 

制한 것이다 매우 서늘한 후에 天氣가 도리어 

溫한 것은 火가 化하여 金을 承한 것이다. 여름 

에 火熱이 極할 때 몸에 도리어 波이 나오는 것 

은 水가 化하여 火를 制한 것이다”121) 등의 내용 

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후는 태과 불급에 

이르지 않고 적절히 조절되며 만불은 生化不息하 

게 된다. 인체 장부 또한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 

서 최대한 정상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관 

계가 파괴될 경우, 한 기가 편승하는데 다른 기 

가 제약하지 못하면 병변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 水가 많으면 차고 火가 많으면 

더운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 질병의 

본질과 증상이 일치하지 않기도 하는데, 예를 들 

면 열이 극심하면 오한전율의 寒狀이 나타나고 

風이 극심하면 節服抱急의 金狀이 나타나는 등이 

119) 陳大쭉 外, 앞의 책 %쪽 
12이 짧lj河間, 앞의 책, 3.59쪽 ; “中)떼偏抽者, 由心火暴甚, 而
水흉不能힘j之, 則火융얹l金, 金不能헨木, ~lj)jf木엽甚 而
薦於火熱, ~lj후暴f업fr.” 

121) 같은 책, 376쪽 ; “春木8王而多風, 風j;:[IJ反패, 是反暴
金化制其木m. 大때之下, 天氣反溫, 乃火{!;,承於金也, 夏
火熱極而뿜反出波, 是反행水化制j其火也” 

河間의 『內經』이론 활용에 대한 연구 

다. 이런 경우가 바로 『내경』에서 말하는 ‘元則害

承乃制’이며 이는 결국 질병의 가상으로, 질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 중요한 요소이 

다,122) 

유완소는 『素問·六微탑大論』의 “元則좀, 承乃

制”를 저술 곳곳에서 인용하여 병증을 파악하는 

원리, 치료법으로 삼고 있다. “萬事는 過해서는 

안되니, 太過하면 반드시 勝己하는 것이 았어 이 

어 와서 制하게 된다. 그러므로 經에 이트기를 

元則害, 承乃制라 하였다. 制하면 生化하여 겉으 

로 盛哀가 列하고, 害하면 敗옮L하여 生化가 크게 

병틀게 된다”l정) “素問에 元則害 承乃制라 하는 

것은 〕℃하여 過極해지면 오히려 스스로를 勝하는 

것을 짧하여 甚함을 制하는 것을 이름이다”1깅)라 

하여 자연계가 태과불급에 이르지 않고 평형을 

유지하는 기전이 항해승제라 하였으며 병증의 본 

질은 실제 병증의 겉보기와 다를 경우가 많으며, 

본질을 파악하는데 향해승제이론이 중요한 역할 

을 함을 강조하였다.1정) 또한 치법에도 향해승제 

원리를 역이용하여 “治하는 것은 犯한 바를 구하 

여 所勝으로써 制하는 것이다”126)라고 하였다. 

7) 雜病과 『內經』

유완소는 『내경』에서 잡병의 證治 연구를 중 

시했다 『소문』 『영추』에는 대략 100여종의 잡병 

에 관한 논술이 있는데 오히려 병증에 대한 구체 

적인 치방과 치법은 상세하지가 않아 i易波앵젖體, 

生鐵落餘 등 13方만이 기록되어 있다 유완소는 

풍부한 임상경험과 『내경』 연구를 근거로 「黃帝

素問宣明論方」 1, 2권을 지어 『소문』 중 61종의 

잡병을 모아 분별하고 병증에 대한 해설과 함께 

122) 陳大짧 外, 앞의 책. 102쪽. 
123) 劉河間, 앞의 책, 91쪽, 『素問·六微답大論』第二훨 까;­
節 ; “然萬事不可過, t過者必J륨勝B者來承而힘1之也. 故
經티, 〕벼IJ害, 承乃해!J. jfflJ&IJ生化, 外列盛흉, 좀則敗쩍L 生
化大病.”

124) 같은 책, 296쪽 ; “素問元則좀, 承乃힘J, iil'Jt過힘, 而反
薦將己之化, ilJIJ其흉也,” 

125) 陳大짧 外, 앞의 책, 102쪽‘ 
126) 劉河間, 암의 책, 174쪽 ’ “其治者, 求其所% 而以其所

H;ii채IJ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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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을 제시했다.1잉) 또한 나머지 권에는 십여문 

에 걸쳐 『내경』의 잡병증치를 나열하고 임상경험 

을 결합하여 적합한 처방을 배열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유완소 이전에는 없었으며 후세 의가들에 

게도 영향을 주어 송대의 路龍吉, 명대의 짧ljj양德, 

朱練 등은 『內經』의 잡병증치에 대한 책을 짓기 

도 했다. 유완소는 만년에 「素問病機氣宜保命集」

을 지어 오로지 잡병만을 다루었는데 23론에 이 

론에서부터 실제에 이르기까지 잡병에 대한 풍부 

한 경험을 기록해놓았다_128) 

「素問玄機原病式」 에는 JJE£늦1잃), 耳嗚1떼), 骨

댔131), 廠證132), 偏抽I염), ),5폈134), 뻐뾰l잃), 패病白 

壘136), 中滿l윈) 등의 證이 있고 「黃帝素問宣明論

方」 에는 Jl1l廠 얀흉l新l잃) ’食i世 碩眼139) 風消 心5월 

風廠 結陽14이 廠빠141) 結陰142) 解f亦 뽑힐1쇄) 壘病

뺏病1얘) 勞風145) 揮氣 骨揮 肉휩146) 뼈消 浦水 隔

消 口蘭 J,fjj많 食꺼; 흉淵 Jfu11IDI.짧 147) 鼓眼 血拍 17\: 
梁l얘) 1홈排149) }新평l~) 風成寒熱151) 風成寒中 風

127) 陳大짧 外, 앞의 잭 103쪽 ‘ 빽}쩌 傳做 명바 O힐服 風消
,c,、멜 倒9iJi t'ir~ 뼈f.j피 結陰 解↑π 업훤 옆효病 j현病 勞風 젠 
氣 骨찍I 肉등T R퍼消 i벼水 隔j업 口傑 1£폈 食jjj; 휩淵 iilll!D짧 

il11lk 血챔 {;/\梁 1홉껴F 淑j쁘 風fi,t'.J흰熱 風成寒中 風成熱中
腦風 首風 i屆風 뿜Ji\ 行행 해I낀 휩{후 周않, 9띠}힌 !Ji;J핑 

熱f핑 白j초 몹!iG癡 陽}新 息積 B'Wi @£면E영1! !!lJl낀 i굶ii~ 
르뽕、約 몹寒陽熱 몹熱8융寒 1옆쟁 ~ 패 諸꽤 ,c,、?피 

128) 陳大짝t 外, 앞의 책 102쪽. 
129) 『素問·해論』'£i7, '!ES, 378쪽, (이하 페이지는 河間醫集)
130) 『素問服解論』364쪽 
131) 『素問·얹論』364쪽. 
132) 『素問·解精微論』369쪽. 
133) r素問生氣通天論』370쪽. 

134) 『素問·氣做論』376쪽. 
135) 王永次註 『素問大奇論』376쪽 
136) r素問·玉機현藏論』377쭉. 
137) 『素問·陰陽應象大論』353쪽 
138) 以上 『索問·生氣通天論』202쪽‘ 
139) 以t 『素問·p응陽應象大論』 203쪽 

14이 以上 『素問·陰P없lj論』204쪽 

141) 以上 『素問·五藏生成論』2J5쪽, 
142) 以上 r素問·陰陽jjlj論J205쪽, 

143) 以上 『素問·平A氣象論』206쪽. 
144) 以上 『素問·玉機헌藏論』207쪽. 

145) 『素問·評熱病論』207쪽, 

146) 以t 『素問.,힌調論』;%쪽 

147) 以上 『素問·뚫V/iX論』2)9쪽 
148) 以t 『素問·眼中論』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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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熱中 腦風 首風 j扁風 몹風152) 行揮 痛揮 휠 

連1잃) 周揮l잉) 뼈揮 陽揮 熱連1닮) 白찮156) 뿜院癡 

陽廠1되) 息積 f짖§% 廠칭효頭*홍 P홈種1끊) f혐t世159) 좋쫓 

;따 160) 三魚約161) 뽑寒陽熱 뽑熱陽寒162) 控뿔1없) 

陰細1여) 諸連165) 心패166) 등이 있다. 「소문병기기 

의보명집」에는 }쫓易167) 평168) 짧i世 附、眼l댄) R長

病170) 水眼病171) 癡睡1깅) 패합173) 風消 消j힘1껴) 

등이 기록되어 었다. 대개의 경우 『內經』의 내용 

을 그대로 인용하고 적절한 처방을 제시하였다. 

잡병의 치료 또한 『內經』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 

며 이는 아래 치료원칙 부분에서 같이 논할 것이 

다. 잡병은 부록에 따로 정리하였다. 

3. 劉完素의 치병원칙과 『內經』

유완소는 당시 사람들이 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잘못된 지료를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였 

다. 그는 「황제소문선명론방」 「소문현기원병식」 

149) 『素問·服解論』214쪽 

150) 『素問·眼中論』215쪽. 
151) 『素問·服풋精微論』215쪽 
152) 以上 『素問·風論』216쪽. 
153) 以上 『索問·챈論」219쪽. 
154) 『靈樞·周댄』2'20쪽. 
15:i) 以上 『素問·맨論』2'21쪽 
156) 『素問援論』껑2쪽, 
157) 以上 『素問·病能論』껑3쪽 
158) 以上 『素問·奇病論』껑3쪽. 

159) 『素問·六元正紀大論』2'25쪽‘ 
160) 『素問·氣交變大論』껑5쪽 
161) 탤問‘효明五氣論」(실제 r효明닮論에 보이지않음) 쟁쪽 
162) 以上 떻問·五B嚴1論』(실제 「五職1없」에 보이지않음) 장쁨, 

163) 『素問·至힌要大論』2'27쪽 
164) 『素問·至힐몇大論」(실제 r至률젖大論」에는 “文夫械빠” 

으로 나와있음) 2'27쪽, 

165) 『素問·꽤論』껑8쪽. 
166) 『索問·!!ft要精微論」Z졌쪽 
167) 『素問·陰陽別論』(실제 原文은 “三陽三陰發病, 뭘偏챔 

1종易”로 나와있음) 410쭉, 

168) 『素問·玉機힐藏論』410쪽 
169) 以上 『素問·陰陽應象大論」412, 420쪽. 

170) 『靈樞‘6닮옮』481쪽. 
171) r靈樞·水8회481쪽, 

172) 『素問生氣通天論』얘8쪽. 

173) 『素問·玉機휠藏論」503쪽, 
174) 以上 『索問·陰陽別論』503, 4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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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이를 지적하였으며 변증하는 방법과 함께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치료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런 유완소의 주장을 일부 살펴보겠다. 

「황제소문선명론방」의 “血이 흐르지 않고 짧 

하여 속에서 癡하여 폈가 된다. … 세상에 冷病
이라 전하나 실은 합病에도 또한 熱이 었다. 或

陽氣覆結로 佛熱獲섬휴하여 堅輔한 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세상에서는 寒微짜라 한다. … 어찌 
服으로 辦하지 않는가. 무릇 흉病에 모두 陰陽寒

熱이 었으니 마땅히 미루어 살펴야 한다.”175)나 「

소문현기원병식」 의 “病는 --- 血이 흐르지 않고 

寒이 博하여 속으로 流하여 폈가 된다하였다. -

굽 題內에 結한 病이라 한다. 經에 이트기를 --­

폈病에 熱證도 있다 하였다. --- 마땅히 服證으로 

別하여야 한다”176)는 합에 대한 유완소의 견해와 

치료방향을 제시하는 문장으로, 대개 폈를 냉증 

으로 알고 있으나 양기가 울결되어 塞i帶, 堅硬不

消하는 열증도 있으므로 항상 맥증을 잘 살펴야 

한다는내용이다. 

「황제소문선명론방」의 “무릇 治痛하는 것은 

먼저 本을 살피고 다음으로 經絡皮部虛實을 밝혀 

用藥해야 잘못이 없다”lη)는 통증을 보는 시각과 

함께 근본을 살피고 그 후 경락피부허실을 살펴 

야 함을강조하고 있다. 

175) 劉河間, 앞의 책, 26.3쪽 ; “血不流而짧, 故血內{앓而乃 
假也 小9융移熱於大!~. 乃웰!E빼, 大陽移熱於小!~. 謂兩
熱相博ijrj血海而i;;t서낄 血짧不fiJ, 月事沈뿜, 而不↑i 故

行점rE폈, 점tE與f:k.同, ~꽂與?교同, 쩍f명寫꿇也, t만f핑冷病, 
然왜病꺼;有熱, 或「융氣혈?結, ↑뼈熱용흐E양·, 而~햄不i캠홉, itt 
{평낌寒#앉폈t!L. 或면~I염R흥滿急痛 (~主節縮故急主쐐), 寒
1fili血(疑i:>L, 而反秉土化ifflj之, 故면샘之뼈滿, 或熱影於內,

而眼滿~結, 해不可忍者, 皆可않寒, 誤돗誤롯. 何不以服
웹之 凡諾흉病皆有陰陽寒熱, 宜推詳之.”

176) 같은 책, 376쪽 ; “펴, 뼈中雖硬, 而忽聚忽散, 無有常準.

故聖惠方긍긍 폈, 햄f려也, 以其病~풋未lii:lff§.也. 經注티 血不
流而寒팩, 故血內流而成폈ill. -긍긍 服內結病ill. 經日 4、
!~移熱於大陽, 월rEJ 잊, 껍it. 注티 1J、陽熱E移入大陽, 而
熱相博, ~lj血없띠쩍f:k.j 닷也 血펌不fiJ, ~lj月事沈펌而不行. 

故E !E’假월沈 J,f;'.與fJ\.同엽, -윌꽤, f광寫誤也 然則經듬 
해病亦有熱者也 或陽氣붙?*£ ↑뼈熱얄흔d양, 而~硬不i껴者, 
非寒魔?[풋也, 宜以服證glj之,”

177) 같은 책, %쪽 “‘但痛짧慣傷?굉觸|후血聚者, 皆!휩心火 
熱也,不可-例傷寒, 凡治빼者,先察本,次明經絡皮部虛 
實, 用藥無誤롯-” 

河間의 『內經』이론 활용에 대한 연구 

「素問玄機原病式」의 “11±下짧짧L은 --- 火性이 

燒動한 때문이다. 或은 이르기를 熱證에는 뾰鴻 

가 없고 모두 寒證만 있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大法에 ll±i寫하는데 煩漫이 있으면 熱이고 不泡은 

寒이라 하였다. --- 다만 寒證은 服이 마땅히 沈

細遭할 것이고 熱證은 服이 마땅히 實大數할 것 

이다. 或 혐氣亡波이 심하면 服이 實數하지 않고 

오히려 弱鏡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이는 

熱이다”178)는 문장은, 此下뿜亂은 한증 외에 열증 

도 있으므로 갈증의 유무, 맥의 양상 등을 살펴 

야한다는내용이다. 

帶下를 설명하면서 “白帶下는 寒이라고 한 것 

은 잘못이다. … $白은 下빼와 뜻이 같으며 寒
證이 없는 것이다. 大法에 頭팀흡8효, 口苦줌乾, 

n因I꿇不利, 小便未짧, 大便秘鴻하며 服實數한 것은 

모두 熱證이라 하였다”1깨)라 하여 대하가 열증임 

을주장하였다. 

水睡에 대해 “或 이트기를 水睡이란 牌土哀虛

로 인하여 賢水를 制하지 못하여水氣가 홍行하는 

것이라 하였다. --- 經에 이르기를 諸i옆睡滿은 모 

두 牌土에 속한다 하였다. --- 太陰牌土의 i옳氣가 

아주 實함을 이르는 것이다. 또한 經에 이르기를 

諸題眼大는 모두 熱에 속한다 하였고 또한 諸附

睡, 쩔쩔찾驚較는 모두 火에 속한다 하였으며 熱勝

하면 떠t睡한다 하였으니 모두 心火의 實熱을 이 

르는 것으로 … 水睡이라는 것은 폈熱이 相짧한 
것이다.”180)라 했는데, 이 문장은 수종이 비토가 

178) 같은 책, 349쪽 ; “n士下파힘L 三훨껴댐化之道路, 熱氣

甚&rH핑化失常, 而n土i휠w‘iliL, 火性생動故ili, 或궁긍熱無Q止i寫, 
止是停첼者, 誤m‘ 大法, n바i횡, 煩j용쩍熱, 不{용월寒, 或熱
Q止i횡始得之, 亦有不j홈者, 若不止, 則亡淑, 而後必펴, 或寒
本不쩌, 若亡i휠波過多, ~lj亦짧而i&ili, 但寒者m~當itf.m而
週, 熱者服當實大而數, 或tf!、氣亡波過極, 則服亦不能합數, 
而反弱援, 雖T:lil, 亦않熱핏.” 

179) 같은 책, 3EIJ쪽 • “白帶下월뽕者, 誤옷. 所짧帶下者, ff 
HI&之病也, 찜티 任H~者, 起於qi極之下, 以上毛際, f댐6홍喪, 
上關元, 至n因뺏, 上順, f댐面入目, 絡좀. 任9「&自빠上過帶 
HI&, 쩔8쩍而上, 然其病所發, 正在過帶服之分, 而j和歷以下,

故B帶下也 *白與下%‘rj義同而無寒者也, 大法頭目폼R玄, 
口苦굶乾, n떠l김不fiJ, 小便iJI;짧, 大便秘“뿜, HI&實而數者, 皆
熱證m.”

180) 같은 책, 3.52쪽 ; “或공水뼈者, 由牌土흉虛, 而不能ifflj

其엽7κ 則水氣흉行. mi牌主四支, 故水氣遊IE, 四支身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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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하여 신수를 제어하지 못해 생긴 결과라는 데 

에 반대하여 태음비토가 실하여 습열이 승한 결 

과 수종이 생김을 말하는 것이다. 

「소문현기원병식」 에서는 또한 “훌쫓은 막히는 

것이다. 火는 願觸睡眼을 主하니 熱이 陽明에 客

하여 算中이 R현眼한 즉 막히는 것이다. … 무릇 
陽氣가 上에서 甚하니 測歐하면 上嚴가 트이고 

下觀가 막히는 것은 陽明服이 左右가 교차하여 

左服은 右嚴로 注하고 右服은 左嚴로 注하기 때 

문이다”JS!)라 하여 코막힘이 한증이 야니라 열이 

양명에 客한 결과임을 주장하기도 한다. 

身熱惡寒에 대해 “身熱惡寒은 熱이 表에 있는 

것으로 뻐가 表에 있되 漫하여 lE氣를 두려워하 

니 熱病이지만 오히려 惡寒하는 것이다. … f며景 
法에 이르기를 無陽하고 寒에 病들 때는 發ff하 

지 말라 하였고 또한 身熱惡寒은 麻黃場으로 땀 

을 내어 땀과 같이 熱이 나가면 몸이 식고 병이 

낫는다 하였다. 이런 즉 어찌 寒證이겠는가”1없)라 

하여 중경의 법 중에 마황탕을 쓰고 나면 땀이 

나고 열이 내려 봄이 식으면서 낫는다라는 내용 

을 들어 신열오한은 열증임을 주장하였다. 

“目味不明, 目$睡痛, 웠體뿜傷은 모두 熱이 

다. g顆을 세속에서는 眼黑이라 하는데 이 또한 

f具睡者, 似是而實非也, 夫治水睡眼Ilk 以辛苦寒藥뭘君, 
而大flj其大小便也, 經티 中滿者治之於內, 然則효낌牌土 
之虛也 t않R與『素問』相反. 씬日 諸j期훤j웹, 皆!훨牌土 又
국 太陰所主附睡‘ 又굽 i!!,ij願!Ji힘I~, 甚~lj水rm띠陣‘ 皆所
謂太陰牌土i설氣之資甚也, 又經B 諸8흉服大, 皆!꿇於熱, 又

긍긍 諸附睡, 1행쨌f隊, 皆l뚫於火 又티 熱將則RfU휠. 皆所
謂心火實熱, 而安得言9명虛不能때l휩水之합甚乎, 故諸水R따 
홉, (설熱之相행也, 如六月펄熱太甚, 而f헌物P쏘盛, 水睡之
象明可見옷.” 

181) 같은 책, 354쪽 • “용쫓, 뿔塞也 火主R쉴服6떤限 故熱客
陽明, 而휠rpij힐眼~lj~곁塞ill, 或謂寒±.f,fJ藏, 흉以뭘뿔쩔寒 
者, 誤ill. 蓋陽氣甚於上, 而1며따則上혔通flj而下짧며]塞者 
謂陽明之6「*· 左右相交, 而左服注於右짧, 右服注手左혔. 
故風熱뿔結, 病偏於左, ~lj右혔反塞之也. ftt不知陽明之~[
左右相交, 注於흉孔, 但見{메톰얘lj上혔通처j下혔쫓塞, 反疑
i;;,寒텀, 所以否泰之道者, 象其뼈金之짧縮也” 

182) 같은 책, 35.5쪽 • “身熱惡寒, 此熱在表也, 쩌在表而漢, 
:J'Bl.용其正, 故病熱而反평寒也, 或言惡寒월3용在表, 或言身
熱惡寒월熱在皮鷹寒在骨隨者, 皆誤也. f며景法티 無陽病
寒, 不可發if, 又言 身熱惡寒, 麻黃j易규之, if<빠熱去, 身
패M愈. 然則뿔有寒者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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熱이다. 或 희기만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은 熱氣가 심하게 數한 것이다. … 經에서 熱
흉하여 目碩眼黑하다고 말한 것을 모른 것이니 

• 『正理』에서는 熱甚하여 目에 J싸覆하여 그렇 

게 된 것이라 하였다”l없)라 하여 눈병이 간신허 

랭한 결과라는 것은 잘못임을 밝히고 『內經』 『件

景』『正理』를 들어 눈병이 열증임을 주장하였다. 

위와 같이 유완소는 실제 병증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전체적인 증상, 맥, 『內

經』이나 『빼景』의 이치 등을 살펴 정확히 변증하 

는 것이 중요함을 끝없이 강조하고 있다. 위의 

견해들을 토대로 유완소는 자신만의 치료원칙을 

세우게 되는데 이는 『소문』의 다음과 같은 문장 

에 근거한 것이다. 

「至률要大論」 의 “帝 가라사대 무엇을 遊從이 

라 이르는가. µ皮伯이 가로되, 遊이란 lE治이고, 

從이란 反治인데, 藥物의 적음을 從하고 많음을 

從함은 그 事를 觀합니다. 帝 가라사대, 反治란 

무엇인가. … 病의 中外는 어떻게 하는가. µ皮伯이 
가로되, 內로부터 外로 之한 者는 그 內를 調하 

고, 外로부터 內로 之한 者는 그 外를 治하며 --

中과 外가 서로 及하지 않았으면, 主病을 治합니 

다.”1없), 「五常政大論」 의 “그러므로 가로되, 上下

를 補하는 者는 이를 從하고, 上下를 治하는 者

는 이를 遊하니, 寒熱盛哀의 所在에 따라 이를 

183) 같은 책, 368쪽 ; “目뼈不明, §!)암8훤돼, 용ii젖frj흉, 皆i;;,

熱也, 及텀碩, fti-謂之眼뿔, 亦i;;,熱也. 或平白目無所見者,
熱氣쌓之甚也, 或言텀B;j<합llt웹虛冷者, 誤也, 是以흉謂따 
主於덤, 뿜主童子, 故흉言目B;j<월虛而冷也, 然업水, 캉陰 
也, 虛&11當熱, 따木, 春陽也, 虛則當{京, 賢陰lff陽, 뿔能同 
虛而월冷者맹t --- 不知經言熱甚目碩眼黑也. 울由寒雨 又
如f며景듬, 傷寒病熱極&11不識A, 乃담릅也, 『正理』티由熱 
甚佛露於덤而致之然ill. ” 

184) 같은 책, 158, 159, 160, 36.5, 416쪽, 『素問·至환몇大論』 
第五章 第三節 ; “帝日 {미듬입j쁘從 WifEI티 j1E:者正治, 從者

反治, 從少從多, 觀其事也. 帝티 反治何謂. ~빚伯日 熱因
寒用, 寒因熱用, 塞因塞用, 通因通用, 必f:k其所王, 而先其
所因, 其始則同, 其終&1J異, 可使破積, 可使j貴멜, 可使氣
和, 可使必E 帝티 善 氣調而得者何如 Wl伯티 편之, 從
之 ;현而從之 從而뾰之 陳氣令調, &11其道也 帝티 善.
病之中꺼매I如, u皮伯티 從內之外者, 調其內, 從外之內휩-, 
治其外, 從內之外, 而盛於外者, 先調其內, 而後治其外, 從
外之內, 而盛於內者, 先治其外, 而後調其內, 中外不相及,
則治主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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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한다고 했습니다. … 毒을 能耐하는 者는 淳藥
으로써 하고 --- 氣가 反하는 者는 病이 上에 在

하면 이를 下에서 取하고 --- 病이 中에 在하나 

實하지도 않고 堅하지도 않으면서 잠시 聚하다가 

잠시 散하다가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有
毒·無毒을 服用함에 法度가 있는가. --- 久病者가 

氣는 從하는데 康하지 못하거나, 病은 去했으나 

齊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1잃)은 정치, 

반치, 약의 기미후박, 병의 소재에 따른 치료법 

등에 대해 논하고 있다. 

「六元j£紀大論」 의 “用熱遠熱하고 用패遠패하 

며, 用溫遠溫하고 用寒遠寒하며, 食宜도 同法으로 

한다. 假가 있으면 反對로 하니, 이것이 그 道이 

며, 이에 反하는 者는 病이 作한다.”186), 「六元j£

紀大論」의 “帝께서 가라사대, 夫子께서 言하시기 

를, 用寒遠寒하고 用熱遠熱하라고 하는데, 숫가 

아직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 願컨대 무엇을 일 

러 遠이라 하는가. --- 그 犯한 者는 어떠한가 

?”187), 「六元正紀大論」 의 “帝께서 가라사대 … 奈

185) 같은 책, 162, ?JJ7쪽, 『素問·五常政大論』第六章 ; “故티 
補t下者從之, 治上下者평추以所在寒熱盛哀而調之 故
日 上取下取, 內取外取, 以求其過, 能毒者以멀藥, 不勝毒
者以팩했, 此之調也 氣反者, 病在J::., 取之下, 病在下, 取
之J:., 病在中, {종取之. 治熱以寒, 溫而行ζ 治寒以熱, i京
而行之 治溫以淸, 冷而行之 治댐以溫, 熱而行之 故i합 
깅; 얘l)Z, 만之 下之, 補之 힘之, 久￥「「同法 帝티 病在中
而不향不볕, 且聚且散, 奈何. 뼈伯日 惠乎흉xr"9也 無f휠者 
求其I옳, 虛則補之, 藥以社之, 食以隨之, 行水漫之, 和其中
外, 可使畢E. 帝티 有毒無、毒, 服有約乎 뼈伯티 病有久
新, 方有大小, 有毒無毒, 固宜常힘l옷‘ 大毒治病, 十去其
六, 常毒治病, 十去其七, 小毒治病, 十去其JI., 無毒治病,
十去其九 꿨肉果菜, ft養盡Z, 無{훗過之‘ 傷其正也, 不
盡, 行復如法, 必先歲氣, 無tit天和, 無盛盛, 無虛虛, 而遺
A天뺏, 無致%, 無失표, 純A長命 帝티 其久病者, 有氣
從不康, 病去而합, 奈何, 뼈fa日 昭乎꿇聖A之問也, 化不
可ft 時不可違 夫經絡以避 血氣以從, 復其不足, 與꼈齊 
同, 養之和之, 靜以待時, 짧守其氣 無使f뼈移, 其形乃후:;, 
生氣以長, 命티聖王, 故大횟日 無代化, 無違時, Jι養必和,
待其來復, 此之調也 帝日 善”

186) 같은 책, 173쪽, 『素問六元iE紀大論』第-章 第二節 ‘ 
“用熱遠熱, 用(京遠;京, 用溫遠溫, 用寒遠寒, 食宜同法. 有
假則反, 此其i효也, 反是者病作옷‘” 

187) 같은 책, 173쪽, 『素問·六元正紀大論』第一章 tili\節 , 
“帝日 夫子듬用寒遠寒, 用熱遠熱, 金未知其然m. 願聞fPJ
謂遠, 때fa티 熱無犯熱, 'fr;無犯寒, 從者和, 뾰홉病, 不可

不敬뿔而遠ζ 所調時與六位也, 帝티 溫f京何如. 뼈伯티 

河間의 『內經』이론 활용에 대한 연구 

가 寒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熱을 멀리하지 아니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 發하지도 아니 
하고 功養하지도 아니하면서 寒을 犯하고 熱을 

犯하면 어떠한가? --- 病이 없는 者는 어떠한지 

• 病이 生하는 것은 어떠한가. … 治함은 어떻 
게 하는가. --- 覆이 甚한 것, 이를 治함은 어떻게 

하는가?”188) 등 문장은 빈번히 등장하는데 계절 

에 따른 기후를 고려하여 질병을 치료함을 말하 

는 것으로 한열을 특히 잘 살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至옳要大論」 의 “標와 本을 知하면 이를 用함 

에 짧하지 아니하며 遊Ji頂을 밝게 知하면, j£行은 

불을 것도 없다고 하였으니, 이를 이름입니다. • 

標本의 道는 要하나 博하고 小하나 大하여, 可히 

써 -을 듬함에 百病의 害를 知하나니”189)나 「標

本病傳論」 “黃帝께서 가라사대, 病에는 標本이 

있고 刺에는 遊從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 -

刺하는 方法은 반드시 陰陽과 前後의 相應함과 

司氣以熱, 用熱無犯, 司氣以횡, 用寒無·ι 司氣以패, 用;京
無¢ 司氣以溫, 用溫無犯 閒氣同其主無犯, 異其主則1]、
犯之, 是謂四뿔, 必둡훈察之‘ 帝日 善. 其犯者何如. 뼈伯日 
天氣反時, 則可依時, 及勝其王~lj可犯, 以平뭘期, 而不可

過, 是謂쩌氣反H#者, 故티 無失天信, 無팽氣宜, 無쫓其8용, 
無贊其復, 是謂~治.”

188) 같은 책, 159, 163, 173, 403쪽, 『素問·六元正紀大論」第
三章 第三節 ; “帝티 善. 論言熱無犯熱, 寒無犯寒, 奈欲
不遠寒不遠熱奈{마‘ 뼈伯티 愚乎값問也, 發表不遠熱, 攻홍 
不遠寒. 帝티 不發不攻, 而犯寒犯熱何如. 뼈伯티 寒熱內
뼈, 其病益甚. 帝日 願聞無病者何如 뼈伯日 無者生之,
有者甚之. 帝日 生者何如. 뼈伯日 不遠熱~I]熱至, 不遠寒
則寒至, 寒至則堅否, 8흥滿, 해急, 下fl]之病生옷 熱至則身
熱, Jtf:下ffi亂 싫觀f울傷, ff빵, i王下, ra總, R횡臨 U區, 맹L 
rilill, 頭痛, 骨節變, 肉痛, 血混 血빠, l林閔之病生롯. 帝日
治之奈何. 뼈伯日 時必順之, 犯者治以勝也, 黃帝問티 歸
A핑身, 毒之何如. 뼈伯日 有故無행, 亦無쟁也. 帝B 願
閒其故, 何謂也 ill1伯티 大積大聚, 其可犯也, 흉其太半而 
止, 過者死 帝티 善. 혈之甚者, 治之奈何. 뼈伯티 木뿔達 
之, 火황發;ζ 土흉흉棄之 金뽕i빠Z, 水뿔折깅; 然調其氣過
者折之 以其뿔也, 所謂寫之.”

189) 같은 책, 63, 163쪽, 『素問·至월쫓大論』第四章 !i'.C節 • 
“知標與本, 用之不짧, 明知핀1風 正行無問, JI:!:之謂也 不
知是者, 不足以言양, 足以힘L핸 故大要티 租D홉U홉, 以쩔 

可知, 言熱未已, 寒病復始, 同氣異形, 迷양옮L經, 此之謂
也. 夫標本之펴, 쫓而博, 小而大, 可以言-而知百病之좀, 
言標與本,易而꺼揚,察本與標,氣可令調, 明知勝復웰萬 
民式,天之造畢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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遊從의 得施함과 標本의 相移함을 別해야 합니다 . 

• 標에 있어서 이를 標에서 求하는 경우가 있고 

• 治함에 標를 取하여 得하는 경우가 있고 --­

평과 從을 알면 바르게 行함은 물을 것도 없고, 

標本을 아는 者는 萬짧萬當하거니와, 標本을 알지 

못하면 이를 홍行이라고 합니다.”190) 등은 표본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증상도 살펴야하지 

만 본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유완소가 수차례 언급하는 내용이다. 

이런 문장을 토대로 유완소는 치료원칙을 세 

웠다 그의 치병원칙이 잘 요약된 문장은 다음과 

같다 

“治病은 반드시 邱氣의 所在를 살펴야 하니 

病이 上에 있으변 治上하고, 病이 下에 있으면 

治下해야 하니 中外藏府經絡도 모두 그러하다. 
病이 熱하면 除熱하고 寒하변 退寒하니 육기에 

모두 같은 法을 쓴다. 鴻實補虛하여 除쩌養正하 

니 平하게 하여 常을 지키는 것이 醫의 道이 

다”191) 

이에 근거하여 유완소는 병위와 병증에 따라 

적절한 치법을 구사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항해승제의 이론을 도입하여, 질병이 한증으로 

보이나 실제 한증이 아닌 경우, 그 반대의 경우 

등등 질병의 원인과는 다른 성질의 증상을 띠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문』의 내용을 토대로 질병의 

원인, 발병과정, 주병증 뿐 아니라 동반된 증을 

자세히 살피고 꼭 맥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변증 

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실제 용약의 변에서 유완소는 한량한 약을 잘 

쓰는 편이지만, 이는 정확한 변증을 통한 것으로, 

198) 갇은 책, 159, 164, 380, 402쪽, 『素問·標本病{필論』第­
章 ; “월帝問日 病有標本, 刺有댄從, 奈何 ili~ia對티 凡
刺之方, 必딩JJ陰陽, 前後相應, 뾰從得施, f엎本相移, 故日有
其在標而求之於標, 有其在本而求之於本, 有其tE本而求之
於標,有其在標而求之於本,故治有取標而得者,有取本而
得者, 有뾰取而得者, 有從取而得者, 故知j호與從, 正行無
問, 知標本흉, f휠짧萬當, 不知標本, 是듬입흉行.” 

191) 같은 책, 365쪽 ; “大凡治病, 必求所在, 病在t者治其
上, 病在下者治其 F‘ 中外藏府램絡皆然 1퍼氣熱則除其熟, 
寒則退其寒, 六氣同法, it!합補虛, P*'.f~養正, τF則守常, 짧 
之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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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우에 동일한 약을 쓴 것은 아니다. 유완 

소는 위에 소개한 내용 외에 또한 “寒은 熱하게 

하고, 熱은 寒하게 하고, 溫은 淸하게 하고, 散한 

것은 收하고 --- 開하고 發하고, 適하여 故를 삼 

아 各 氣를 편안히 하고 淸j爭하게 하면 病氣가 

哀去하여 宗한 바로 돌아가니 이것이 治病의 大

體입니다”1없)193)라 하여 정해진 처방에 얽매이지 

않고 병에 따라 자유자재로 치료하였다. 용약에 

대해서도 “무릇 大毒한 藥을 쓰는 것은 반드시 

순한 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 不得E하게 쓰 

는 것이다. 다행히 善藥이 있어 효과는 없어도 

보익하고 손해는 없는 것이 있다면 어찌 大毒한 

藥을 써서 험한 일을 당하게 하는가?”1명), “故로 

經에서 陰이 生하는 것은 본래 五味에 있다. 氣

味를 合하여 服하면 補精益氣하니 全生의 術이 

되므로 五좁五菜표果, it苦醒辛輔이 補養의 要가 

된다고 한 것이다. … 따라서 治病하는 法은 반드 
시 뤘氣를 우선하는 것이다. … 五味가 養形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毒藥으로 攻뻐하는 것은 나라 

가 用兵하는 것과 같으니, 모두 어찌할 수 없어 

하는 것이다”195)라 하여 순한 약으로 효험이 없을 

192) 같은 책, 418쪽 ‘ “寒흉熱之, 熱者뽕之, 溫;좁펴之, 散흉­
收之, jf~홉散之, 많者j댐之, 急者援ζ 剛者쨌之, 흉者補 
之, ?옳者if4之 堅者삐之, 짧홉攻之, 客者除之, 勞흉溫之l닮 
養션L 結者散之, ;생者溫之, m者益之補也, 適者行之 勞者
動之,짧흉平之平常也常見常間 上之此之,下之띠之,댐 
之갓之, j정之博之, 해之탬之針체其下, 開之發ζ 適可);;,
故, 各安其값, 必{판必、패, ~lj病氣흉去, 歸其所宗, 此治之大
짧也. 是以聖A法無定짧‘” 

193) 『素問至l될찢大論』第五章 , “寒한 者는 이를 熱하게 
하고, 熱한 홉는 이를 寒하게 하고, 微한 홉는 이를 j호 
治하고, 甚한 흉는 이를 從治하며, 탤한 者는 이를 꺼I]하 
고, 客한 者는 이플 騙除하고, 勞한 者는 이를 溫(補)하 
고, *김한 者는 이릎 散하고, 急한 者는 이를 짧하게 하 
고, 散한 者는 이를 收하고, 행한 者는 이플 溫(補)하고, 
退한 者는 이를 行하게 하고, 짧한 者는 이릎 平(靜)하 
게 하며 이를 上하고 이플 下하며, 이를 摩하고 이를 j정 
하며, 이를 뚫하게 하고 이를 해하며, 이를 閒하고 이를 

發하되, 事에 適하여 故를 삼는다.” 

194) 劉河間, 암의 책, 3.'D쪽 ’ “凡用大毒之藥, 必是善했不 
能取效, 不得已而用之可也, 幸有善藥, 雖不能取效, H!有
益而無펌者, 何必用大毒之藥, 而핍勞띠었뺏也 ” 

195) 같은 책, 415쪽 ; 댐쩌팽댐입陰之所生, 本在五味, 氣Ht;

合而服之, 以補해益氣, 所以웰全生之術, 故五휩五菜五果, 

tt苦醒辛뼈 此쩍補養之몇也 何則? 꿇入於口, 而聚於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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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부득이하게 독약(강한 약)을 쓰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도, 약을 쓸 때는 독약을 두려워하지 않았 

다. 대선 평소에 몸을 자양하는 것은 음식이라 하 

여 음식으로 보양할 것을 강조하였다. 

4. 劉完素의 構生觀과 『內*짚 

유완소는 “養生의 道를 논하는 것은 마땅히 誠

心으로 -切 좀가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196), 

“무릇 될氣를 기르는 法은 欲食有節, 起居有常하 

여 헛되이 勞하지 않고 指害되지 않게 하여, 陰

陽和平하여 스스로 益함이 있게 하는 것이다”197) 

라고 하여 양생을 강조하였으며 더불어 『黃帝內

經素問·上古天훌論』198), 「四氣調神大論」 199)의 양 

생에 관한 내용을 중시하였다. 또한 “이 六欲七情

의 뼈는 福愚、의 근본이며 死亡의 원인이다”이라 

하여 少思, 少念, 少事, 少語, 少笑, 少愁, 少樂, 少

喜, 少愁, 少好, 少惡하여야 神氣가 안정될 수 있 

음을 강조하였다,200) 그리하여 『玉皇聖服語』의 

“사람은 항상 心火를 升田에 내려 外에서 入하지 

못하고, 內에서 出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때!) 부 

분을 들어 태식으로 降心火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內經』의 “陰이 生하는 바는 五味에 었 

다”2'.2), “飯食이 倍가 되면 陽몹가 傷한다.”2J3l, 

봅점水종잊之j흉, 훌設而惡藥, 藥之所入%, 不若쳤氣之先達, 
故治病之法, 必以줬氣웰先 是以聖A論률떼之氣;홉, 謂if
生於設 不歸於藥石 辯·7E生之候者, 謂安좋m生, 過期不
↑옮數於五輝 凡明뽑氣웰本, 以此知五味能養形也 雖毒藥
Jj(쩌, 如國之用兵, 蓋出於不得E也” 

196) 같은 책, 179쪽 ; “若論養生之進 則當誠,c、避J람:-切能 

월좀者옷.” 

197) 같은 책, '2JJ1쪽 • “夫養윌氣之法, 용t食有節, 起居有常,
不흉ft했, 無令펴害, 陰陽和平, 딩有益옷” 

198) 같은 책, 393쪽, 『素問·上古天힐論』第-章 第-節 第
二節

199) 같은 책, 451쪽, 『素問·四氣調神大論』第느章 
200) 같은 책, 179쪽 ; “凡此六欲七情之쩌, 而행뼈思之本, 

7E亡之因”

201) 같은 책, 179쪽 ; “A품降心火於판田, 外행不入, 內행 
不出,”

202) 같은 책, 415쪽, 『素問·生氣通天論』第三章 第四節 ; 
“않之所生, 本在五P,\'.”

203) 같은 책, 399쪽, 『索問·행論』第르章 • “餘食딩倍, B용뿜 
乃f易”

河間의 「內經』이론 활용에 대한 연구 

“무릇 五味가 相濟하면 표宮이 傷하는 일이 없으 

니 養形하는 바이다”2여), “故로 經에서 陰이 生하 

는 것은 본래 五味에 있다. 氣味를 合하여 服하 

면 補精益氣하니 全生之術이 되므로 五훔五菜五 

果, it苦醒辛輔이 補養의 要가 된다고 한 것이다 . 

• 이로써 五味가 能히 養形함을 알 수 었다”205), 

“그러므로 形不足한 것은 氣로 溫하고, 精不足한 

것은 味로 補하니 이는 賣梁藥石은 모두 病이 되 

기 쉽고 五뤘五좁은 능히 補養한다는 것이다”2:xi) 

라고 하여 養形할 수 있는 것은 五味 즉 음식임 

을 강조하였다. 

III. 結 論

이상으로 劉完素의 학술사상과, 그가 『內經』의 

사상을 자신의 생각과 결합시켜 어떻게 이를 이 

끌어내게 되었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한 

의가가 『內經』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학술사상을 

일으키는 과정을 더듬은 것이며 앞으로 「內經』을 

공부하는 방법을 찾을 때, 자신의 학술사상을 세 

워보려고 할 때 한 번 쯤 생각해 볼만한 것이다 

劉完素는 “法之與術, 意出『內經』”이라 하여 자 

신의 모든 사상이 『內經』으로부터 내왔다고 하였 

으며, 실제 그의 저작에 『內經』을 많이 인용하였 

다. 특히 「至률要大論」 「陰陽應象大論」 「六元lE紀

大論」 등의 문장을 많이 인용하였고 運氣 외 인 

체의 生理, 病理, 治病 등 내용을 고루 싣고 있다. 

『內經』이라는 창고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문장 

들만 잘 골라서 손질한 것이다. 부분적이고 치우 

친 견해가 많아 비판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지 

만 한 가지에 매달려 자신의 생각과 『內*휩의 이 

론을 조화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204) 같은 잭, 399쪽, 설제 『內經』에서는 보이지 않음 ; “蓋
五味相濟, 斯無五宮之f릉, 所以養其形也‘”

205) 같은 책, 415쪽 : “故.쪼Jiff품陰之所生, 本在五味, 氣味
合而服之 以補精益氣, 所以낌全生之術, 故五줍五菜五果, 
남苦밟辛輔, 此낌補養之홍111 .... 以此知五味能효形也.” 

206) 같은 책, 420쪽 • “故形不足溫之以氣, 精不足補之以味,
是以홉梁理흉, 藥石觸횡 五좋t五좁융g補善養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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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과 개성을 잘 드러내는 방법이며 그의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흥미와 즐거움을 선사하는 일이 

기도하다 

그는 병인으로써의 火熱을 중시하였다. 『內經』

의 玄府 개념을 발전시켜 현부란 단순한 땀구멍 

외에 A體氣機의 升降出入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 

현부가 막히면 열이 속에서 數하게 되어 화열병 

을 유발하게 되며, 따라서 치법은 ‘發之’로 요약 

할수 있다 하였다. 

六氣皆從化火說은 『內經』의 기본바탕위에 유 

완소의 독창적인 견해가 어우러진 설로, 中寒在

을 제외하고는 風寒i혈;操氣가 熱로 化하기도 하고 

또한 熱로부터 조성되기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완소는 情志傷은 모두 열병임을 주장하였다. 

이는 情志의 失常이 心神을 혼란하게 하여 결국 

心火의 병이 되는 것이라는 점 외에 情志傷의 병 

증이 곧 『內經』의 陽明熱證엄에 근거한 주장으로 

情志傷의 치법은 降心火益賢水하는 것이다. 중풍 

또한 情志의 폭발로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 

데, 이는 職R府本氣說과 함께 유완소가 外感에 치 

우친 견해만 내놓는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접일 것이다. 

藏廠本氣說은 인체가 자연의 기후에 완전히 

지배된다는 관점에 반대하여 내놓은 것으로, 장 

부에는 本氣가 있다는 것이며 이는 곧 王m의 설 

을 이은 것이다. 운기의 영향에 의해 購服의 六

氣가 드러나게 되며, 질병의 발생에 있어 인체의 

내재적인 조건이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유완소는 정확히 변증치료할 것을 강조하였다. 

『內經』의 7℃좀承빼l의 이론을 질병의 본질을 파악 

하는 원리이자 치료법으로 삼아, 실제 병인과 병 

증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1G좀J¥fljfj 원리 

를 숙지하여 정확히 진단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內經』의 잡병 60여종을 모아 저작에 기 

록하고 病機, 治法, 治方 등을 덧붙이는 작업도 

하였으나 본 논문에서 잡병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다. 이 처방과 해설들이 후대 어떤 의가에게 

로 연결되는지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보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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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다. 

유완소는 養生을 중시하여 해가 되는 모든 것 

은 피하라고 하였으며, 마음을 편히 하여 降心火

하고 음식을 잘 먹어 養形하면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건강을 앓고 병들었을 경 

우, 질병을 진단함에 았어 증상, 맥 등을 통해 病

位를 찾고 虛實寒熱標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을 강조하였다. 또한 毒藥攻뻐는 國之用兵과 같 

다고 하여 필요하다면 독약도 과감히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의 이론은 『內經』을 계승하되 특히 火熱, 운 

기 등에 관한 부분을 발전시켰다. 『內經』의 잡병 

에 처방을 제시함을 통해 「內經』의 이론을 실제 

치료에 끌어 쓰고자 노력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만의 학설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內經』의 문장을 끌어오는 등, 자신의 생각과 「

內經』의 뜻을 맞추어가는 작업을 그치지 않았음 

을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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